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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언언언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현대 과학의 발전과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도 현격한 발전을 가져왔다.과거의
사회복지는 물질적 복지에 편중되었던 것이 차츰 사회문화 발전과 더불
어 삶의 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미 고령화사회의 서구 및 선진
국 노인복지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와 얼마나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것인
가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그러나
비교적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잘된 서구사회에서도 노인의 우울증과
자살률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
라에서도 여타 복지향상과 함께 특히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노인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하
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이다.인간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
지만 다양한 욕구충족에 대한 물질적 서비스와 惠澤에 중점을 두는 물
질적 복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生․老․病․死의 고통을 근본 苦로 보고 있다.
특히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년기는 인생의 무상을
강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老․病․死의 고통을 가장 실감하는 시기라고
한다.노년기에는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기능의 퇴화,임박한 죽음 등,
실존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시기이다.따라서 노년기
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확립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소위 精神的인 福祉는 종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그것은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부처님은 일
찍이 존재에 대한 이해와 사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인간에게 일체의
苦에서 자유로워지는 法을 가르치셨다.이처럼 불교의 정신적 복지사상
은 연기적 자아관에 기초하여 인간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며 그것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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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갈등,내면의 문제해결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
적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불교사회복지의 실천은 1990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
만 고령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여기에서 제도나 외형적 시설 등,물질적 복지이상으로 강조되어
야 하는 것은 정신적 복지의 구축이라고 본다.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는 불교의 자아관에 대한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개선
할 수 있는 불교적 자아정체성의 확립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방방방법법법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각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서로 흡수 융합 발전을 통하여 불교 특색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그 신자의 수와 연구자들이 적
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250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온 불교
가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서도 면모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결코 불교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은 周知의 사실이다.그리고 복지사상이나 이념도 크게는 동서양의 차
이와 작게는 개인의 사상과 현실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결코 불교의 복
지사상과 이념 내지는 자아정체성 확립을 현실적 대안으로 단순 제시한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그러나 불교의 보편적 복지사상과
자아관 이론에서 한정된 범위와 방법이지만 그 이론과 응용적 분석을
통한 불교적 자아정체성 확립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불교경전에 기초하여,국내외 문헌 및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는데,그 기본 자료로 長阿含,中阿含,雜阿含,增一阿含
등 四阿含과 如來藏經,大般涅槃經,圓覺經,瑜伽師地論,唯識論 등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불교복지이론 연구는 근대화와 함께
사회적 요청에 의한 현장 복지이론 연구를 중심으로 제도나 물질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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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의 수단인 소위 정신복지 내지는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가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이 점을 주
안점으로 삼고 본 연구에서는 불교경전과 서양의 융(Jung)이나 에릭슨
(Erickson)의 이론에 의거,선행연구를 토대로 解釋學이나 社會學的 方
法論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硏究를 진행코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는 전체 5장으로 구성
되겠는데 먼저 위 서언에 이어서 제제제222장장장에서는 서양적 자아정체성에 관
한 이론과 불교적 자아정체성에 관한 이론을 살피기 위해 융의 분석심
리학과 에릭슨의 자아발달이론을 분석 검토하고,불교의 경론에서 보이
는 보편적 세계관과 연기적 자아관,그리고 신앙적 자아관을 살펴본다.
제제제333장장장에서는 노년기 문제와 삶의 질 개선을,노년기 문제와 노년기
삶의 질 개선으로 크게 분류해서 먼저 노년기 문제의 배경과 노년기에
서 발생되는 제 문제를 검토한 다음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삶의
질의 의미와 노년기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소위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복지의 비교 분석을 비판 분석적
입장에서 시도해볼 것이다.
제제제444장장장에서는 노년기의 불교적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 먼저 서양적
자아정체성과 불교의 자아정체성의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그 차이점
을 살핀 다음,불교적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끝으로 불교적 자아정체성 확립방안도 시도해본다.
제제제555장장장에서는 이 연구논문의 결언부로서 이상의 분석과 검토를 요약
하고 이로부터 제시할 수 있는 결론적 명제를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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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자자자아아아정정정체체체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서서서양양양적적적 자자자아아아정정정체체체성성성

111)))자자자아아아정정정체체체성성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나는
누구인가?’또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는 자아개념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한다.더 나아가
‘현재의 내가 진정한 나인가?’아니면 ‘과거로부터 축적된 경험의 산물
이 나인가?’이러한 질문들은 생존의 현실적인 의문이면서 동시에 자신
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나에
대한 탐색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삶에 대한 태도,가치관
으로 이어지므로 자아정체성에 대해 알아본다.
자아정체감이란 심리학자 에릭슨(ErikH.Erikson,1902～1994)이 처
음 사용한 언어로 주체성,자기정의,자기한계,존재증명,자각,자기가
치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자아정체감은 “자기의식의 내적인 연속성과 일관성 위에 성립되는 주
체적인 자기의식이며,타인으로부터도 그것이 인정받고 있다는 안정감
이다.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길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자기평가에 근거한 확신”1)이기도 하다.
에릭슨은 자아정체감이 내적,외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
다.내적 측면은 시간적 자기동일성과 자기연속성의 인식이며 외적 측
면은 문화의 이상과 본질적인 패턴을 인식하면서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
이다.2)즉 내적 측면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까지의 자

1)박아청,「성격발달의 이해」,(서울 :교육과학사,2006),p.325.
2)이인정·최혜경,「인간행동과 사회환경」,(경기 :나남출판사,2006),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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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같은 존재로 지각하고 수용하는 것이며 외적 측면은 다른 사람과
본질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자기존재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며,자기의
깊은 내부에 있는 것으로 언제나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개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3)
자기존재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인생에 관여함
으로써 자기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 자아정체감의 형성과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취된 상태가 자아정체감이라 볼 수 있다.
마르시아(J.E.Marcia)는 에릭슨의 자아정체감을 욕구,능력,신념,
개인사 등을 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역동적인 체계인 자아구조라
고 보았다.따라서 개인의 자아구조는 점진적으로 변화,발달하여 가는
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자아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자신의
독특성과 타인과의 유사성,그리고 자신의 장단점과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을 심리학자 에릭슨은 개인의 심리적 발달
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의
8단계4)에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정도가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그는 어떠한 심리학적 현상이라도 반드시 생물학적․행동적․경험
적․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한 발달변화를 강조하였다.
에릭슨의 기본적 인간관은 건전하고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아정체감 확립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5)

3)박아청,전게서,p.312.
4)에릭슨은 인생의 평생주기를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8단계로 구분하고,이론화했고 이것은 기본
적으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5단계 이론을 수정,발전시킨 것이다.

5)박아청,「아이덴티티론」,(서울 :교육과학사,1994),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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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면서 발달되어 가
는 것으로 그 과정은 아동기에 뿌리를 두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까
지 지속되며 노년기에 자아가 통합될 때까지 계속된다.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아동기의 부모나 가까운 주변사람들의 태도,가치관,행동을 자
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일시의 경험에서 시작되며 그것을 자기만의
독특한 총체로 통합함으로써 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정체감 형성은
부분적으로 어린 시절의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정서적인 분리를
포함한다.특히 청소년기가 결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의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본질적인 인격에
대한 의문들로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의 문제가 두드러진다.6)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전환이 일어나고 청소년기가 성
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발달과 내적 충동,그리고 청년도 아동도 아닌 과도기적 위치와 역할
그리고 미래의 자기상 설정 등의 자아정체감의 문제에 직면한다.즉,자
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가치관 등에 대한 고통스
러운 의문제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종의 위기를 경험한다.자신이 경
험한 많은 요소들을 모아서 통합된 명확한 자기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
려운 일이므로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일시적인 혼동이나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나는 누구인가?’‘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
는가?’‘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하는가?’등과 같은 의
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또한 자아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대인관계나 역
할행동,삶의 가치,이념 등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통합
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7)

6)배제현,“자아-아이덴티티와 자존감과의 관계”,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p.8.
7)김유숙,「자기실현과 정신건강」,(서울 :학지사,2007),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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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노노노년년년기기기 자자자아아아정정정체체체성성성의의의 이이이해해해

노년기는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측면
에서 그 능력이나 적응성이 퇴화되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인간의 실존적 의문에 직면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노
년기는 청년기와 같이 고뇌에 가득찬 시기,제2의 자아발견의 시기이기
도 하다.노년기는 죽음에 직면한 나머지 생존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
는 시기이다.
심리학자 융(CarlG.Jung,1875～1961)은 “노인은 죽음 앞에서 삶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애쓴다.”8)고 했다.이는 나이든 사람에게 있어 죽음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에릭슨은 또한 노년기는
자아완성을 위한 ‘내적인 투쟁’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년을 단지 신체적 퇴화의 측면에서가 아닌 심리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노년기의 자아정체성은 궁극적으로 노년기의 행복과 관
련이 있다고 보며 노인과 노년기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노인의 정의

Leonard& Breen(1976년)은 “노인이란 첫째,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둘째,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셋째,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
이다”9)라고 정의했다.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신체적․심리적․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8)이인정·최혜경,전게서,p.216.
9)장인협·최성재,「노인복지론」,(서울 :양서원,2002),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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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의 특성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퇴화로 여러 질병에 걸리기 쉽고 또한 감
각,지각,기억,지능 등의 정신적 노화로 인한 성격과 정신의 변화를
초래한다.10)심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하게 된다.외부의 자극이나 평가보다
는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의해서 사물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진
다.지금껏 외부로 향했던 심리적 에너지들이 이제껏 돌보지 않았던 내
면의 세계를 위해 사용되어 내향성이 증가한다.내향성과 더불어 나타
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동적 경향이 증가한다.
둘째,노년기에는 경직성이 증가한다.노인은 경직성의 증가로 어떤
태도․의견 그리고 문제해결에서 예전부터 사용해 온 방법과 책략이 최
선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수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노년기에는 조심성이 증가한다.노화과정이 진행될수록 감각 및
지각능력이 쇠퇴하고 조심성이 증가한다.노인은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하게 되며,또한 노인의 경우 자신감
이 쇠퇴하기 때문에 확실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결정이 용이하게 되기도
한다.
넷째,노인은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년기의 의존성은
노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노년기에는 신체적․정
신적 능력이 쇠퇴하고,사회적 역할이 상실되며,경제적 수입이 감소하
고,사회적 유대관계가 축소되는 등의 상황변화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이에 따라 자연히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이러한 의존성
은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
게 된다.
다섯째,우울증적 경향은 노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게 된다.신체적

10)서병진,「노인복지론」,(서울 :도서출판솔바람,2007),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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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배우자의 죽음,경제능력의 약화,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및
고립,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
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은 불면증,체중감소,감정적 무감각,강박관념,증오심
등의 구체적 우울 증세를 나타내기도 한다.그러나 이 우울증 경향은
특히 개인의 적응능력 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거나 이를 전혀 보
이지 않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그것은 실제적 연령 자체보다는 개인이
생래적인 능력과,후천적 경험을 통한 적응능력과 비교하여 그가 받는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큰가에 우울증의 발생여부가 달
려 있다.11)

(3)노인의 심리상태

노인심리를 연구한 라이카드(Reichard)는 1962년에 은퇴 후의 남자의
성격 및 적응형태를 조사하여 다섯 가지 성격 적응유형에 대한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성숙형 :노년기에 평이하게 접어들고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며 받아들인다.이런 노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 긍정적
으로 느끼고 감사하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
움 등이 없고,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② 은둔형 :지난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대인관
계와 사회생활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지내게 되며 매우 수동적
이다.노년기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
고 홀가분하게 되어 젊은 시절에 누리지 못했던 좋은 기회를
즐긴다.

③ 무장형 :늙는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사회적 활동 및
기능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사람이다.계속적으로 활동함으로써

11)윤진,「성인노인심리학」,(서울 :중앙적성출판사,1991),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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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년기의 수동적인 면과 침체되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
려고 하며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막아보려
고 애쓴다.

④ 분노형 :지난 시절 자신이 생각했던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비통하게 여기는 사람이다.이들은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
의 탓으로 돌려서 남을 질책한다.

⑤ 자학형 :인생을 실패로 보고 애통해하는 분노형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그 실패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나
무란다.심한 경우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
라고 비관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기도한다.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성숙형,은둔형,무장형은 노년기에 잘 적응하
는 경우이고,분노형과 자학형은 부적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분노형
과 자학형은 일생을 통한 성격형성 과정에서의 부적응 형태가 결과로
나타난 유형으로,이들의 심리적 소외감은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불안
과 고통을 겪는다.

(4)노년기 자아정체성

에릭슨에 의하면,무엇보다 이 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제는 자아통합이
다.자아통합에 이른다는 것은 외부세계와 자기내면에 있는 결함들이나
고통스런 감정의 근원들과 화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다.이 마지막 시기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12)
에릭슨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인은 죽음에 직면하여 노인은 자신
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애가 가치 있는 삶이

12)김애순,「성인발달과 생애설계」,(서울 :시그마프레스,2004),p.64.
인간의 자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서,통합이란 내적인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적 요구를 만족시
키는 방법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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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를 탐색해보게 된다.이 과정에서 후회나 회한 같은 절망에 부딪
힐 수 있다.이 절망에 직면하면서 지나온 단계들의 경험을 다져 최종
적인 자아완성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인생에 대한 참다운
지혜를 얻게 된다.즉 삶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인생을 별다른 후회없이
받아들이며,인생의 피할 수 없는 종말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통합
감이라는 정점에 이르게 된다.반면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었다
고 후회하면 인생을 돌이킬 수도 없고 다른 삶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느낌에 직면하여 절망감에 빠진다.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지나온 삶에 대하여 불만과 회한을 갖고 억울
해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남을 원망하게 된다.따라서 자아완성의 부재나 상실은 현실의 불만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나타난다.이러한 경우의 노인은 부적
응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융은 노인은 죽음에 임박하여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다
고 보았으며 “사람이 나이가 들어 명상과 회고를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내적 이미지가 이전과 달리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13)고 보았다.즉,
노인에게 있어 건전하고 정상적인 모습은 죽음을 미래를 향한 하나의
목표라고 보고 과거 삶에 대한 집착과 환상보다는 자신의 내적 이미지
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노년기에는 일생의 노력과 성취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자아통합에 도달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고 노년에도 분명
한 삶의 의미와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미래보다 과거에 집
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이인정·최해경,전게서,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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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융융융과과과 에에에릭릭릭슨슨슨의의의 자자자아아아심심심리리리이이이론론론

(1)융의 분석심리학이론

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생로병사와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실감하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하고 30대 초반이 되어야 인생사에서 참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개성화과정이 시작된다고 한다.인생의 여러 가지 문
제를 비로소 자신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14)
개성화 즉 자기실현은 융사상의 핵심이며 본질로 융의 전 생애를 통
해 중요한 사상으로 작용하였다.융이 제시하는 분석심리학은 인격 전
체를 정신이라 부른다.정신은 의식적 무의식적인 모든 사고,감정,행
동을 포함하며 개인을 규정하고 그가 속한 사회적,물리적 지침의 역할
을 한다.정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의 전체라는 것이 융
의 근본사상을 뒷받침하고 있다.즉,인간은 이미 전체성을 가지고 있으
며 하나의 전체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인간이 일생을 통
해 해야 하는 일은 이 타고난 전체성을 최고도로 발전시키는 것과 그것
이 제각기 여러 체계로 분열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정신건강이란 정신
의 전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자아,자기,자기실현의 과정으로 분석심리학을 알아보기로 한다.
자아(ego)의 존재는 분석심리학의 정신의 구조에서 중요하다.분석심
리학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을 의식이라 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마음을 무의식이라 하는데 모든 의식내용은 나,즉 자아에
연계되어 있다.15)인간의 마음 중에는 ‘나(ego)’라는 것이 있다.이 나
를 다른 말로 ‘자아’라고 표현한다.자아의 둘레에는 의식이 있다.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나의 생각,내 마음,내 느낌,나의 이념,나의 과거,
내가 아는 이 세계,무엇이든 자아를 통해 연상되는 정신적 내용은 의

14)오강남,「불교,이웃종교로 읽다」,(서울 :현암사,2007),p.44.
15)이부영,「자기와 자기실현」,(경기 :도서출판 한길사),2003,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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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며 자아는 의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융은 자아의 중요성을 강
조했는데 그것은 의식이 무의식에 비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
무의식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는 자아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즉 자아의 태도는 무의식이 지닌 지향적인 의미를 찾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고 했다.융은 무의식의 창조성을 절
대적으로 믿었고 무의식의 세계는 상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 선험적으로 내재하는 정신세계가 있음을 관찰했다.
자기(self)개념을 융은 전체성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분석심리학에서
융은 인간의 본질은 정신의 전체성에 있다고 보았다.자기(self)는 중심
성,전체성,의미를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원형이다.
원형이란 지리적 차이,문화나 인종의 차이와 관련 없이 존재하는 인
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유형을 말하데,이것은 신화를 산출하는 그릇
이며 우리 마음속의 종교적 원천이다.
‘자기’는 의식으로서는 파악될 수 없는,우리들 내부에서 스스로 작용
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그 작용은 원형의 작용이다.의식의 중심인
자아는 의식의 영역밖에 볼 수 없지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원형이고 그러한 능력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갖추
어진 인간 본연의 원초적 조건이란 뜻이다.16)
자기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통합시킬 수 있다.모든 원형은 중심원
형인 자기원형과 관계하고 그것에 귀일하기 때문에 자기원형 또는 ‘자
기’로 대표된다.또한 그 세계는 집단무의식의 원형으로 모든 것을 포괄
하는 세계이다.자아가 의식되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무의식으로서의 자기를 꿈에 의해
서 지각한다.자기는 자아에게 꿈의 상징을 통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
하려 하고 꿈은 자아와 자기가 만나는 접촉점이 된다.자아가 무의식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의식화하고자 하면 할수록 무의식은 그의 창조
적 암시를 더욱 활발히 내보내게 된다.17)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

16)상게서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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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체정신의 중심이다.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성숙의 목표
는 의식층과 무의식층을 모두 포함한 전 인격의 핵심인 자기(self)의 완
성에 이르는 것이다.
융은 심리적 건강의 이상형은 의식이 무의식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융화되어 양쪽이 모두 자
유롭게 발달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그는 또한 개인적,사
회문화적인 원형이 갖는 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는 정신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믿었다.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자기의 의식화과정을 자기실현의 과정 혹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한다.개성화란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인
간은 태어날 때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고 있으나 그것은 자연적 상태의
전체성으로서 의식화 또는 자각되지 않은 상태이다.개성화란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각함
으로써 가능하다.
개성화과정은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진다.인생의 전반기
개성화과제는 사회적응에 있고 후반기는 자신의 내면세계에의 적응에
있다.즉 인생의 전반기 삶의 목적과 과제는 외적세계의 적응에 있고
후반기는 자신의 내면세계에로 시선을 돌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
여 자기를 강화하고 실현하는 시기이다.중년기에는 무의식이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억압된 측면을 의식화할 것을 요구한다.그
리하여 외부세계를 정복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자극을 받으며 자신의 잠재력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이에
따라 남자는 여성적인 측면을 여자는 남성적인 측면을 표현하게 된다.
이는 성격의 태도 면에서 내향적으로 되면서 의식에만 집중하던 경향이
무의식의 세계를 깨달음으로써 바뀌기 때문이다.
융은 무의식이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이라는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의식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하

17)이부영,「분석심리학」,(서울 :일조각,1995),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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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삶의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들의 정신에서 소멸되지 않고 개인무의식
에 남아 있게 된다.개인무의식에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인 정서,기억,사고가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융은
이를 콤플렉스라 불렀다.집단무의식은 개인무의식보다 심층에 있고 개
인적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집단무의식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
지고 있는 무의식으로 융이 대개 원시적 이미지라고 부르는 잠재적 이
미지의 저장고이다.
집단무의식은 경험 이전부터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태
어나는 원형들로 구성된 마음의 층이다.집단무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원형은 가장 원초
적인 행동유형으로 집단무의식을 구성하며 원형에는 페르소나(persona),
그림자,아니마(anima),아니무스(animus),자기 등이 있다.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며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내
보이는 외적 인격이다.그림자는 나의 분신으로 동물적 본성을 다른 어
떤 원형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고 어두운 면 즉 무의식의 측면에 있다.
아니마는 남성의 내면에 있는 여성적 측면이며 아니무스는 여성 내면에
있는 남성적 측면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자아를 내적 심층으로 인도
해 주는 내적 인격이다.
자기실현은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을 의식화시켜 가는 과정으로 다음
과 같다.18)
첫 번째 과정으로 페르소나를 벗기는 것이 필요하다.페르소나는 자
아가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므로 이러한 가면(假面)내지는 겉
보기라는 것을 자각해서 절대적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과정으로 그림자를 의식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자아의식
이 강할수록 그림자의 어두움은 짙어지고,이러한 보고 싶지 않은 무의
식의 측면에 있는 자신의 인격을 알아가는 것이 그림자의 깨달음이다.

18)유미정,“불교사상과 분석심리학의 비교 연구”,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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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인간의 의식은 더욱 성숙해지며 개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
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아니마,아니무스의 의식화이다.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양성적 성향은 환경이나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경멸되는 경향이 많
다.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자아로 하여금 무의식에 관계 맺도록 하며 개
성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단계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한 전체정신의 중심을 통합하는
것이다.융은 자기원형이 자기실현이라 부르는 개성화과정의 마지막 단
계이며 자기원형의 탄생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2)에릭슨의 자아발달이론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한 발달변화를 강조하였고,
‘정상’혹은 ‘건전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아정체감 확립의 중요성
을 특별히 강조했다.19)
에릭슨은 인간발달의 8단계이론에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정도에
따라서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인간의 발달이란 시간에 따라 일
어나는 신체구조,사고,행동의 변화를 말하며 인간의 발달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도된다.
인간의 발달단계란 발달상에서 어떤 과제의 성취와 특정한 측면의 발
달이 강조되는 삶의 기간을 말한다.각 발달단계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
서 그 이전 단계나 이후 단계로부터 구분이 되며,그러면서도 발달을
위한 방향이 있고 새로운 단계는 그 이전의 단계까지 이루어진 발달을
통합한다.즉 각 단계마다 당면하는 발달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
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자아는 양극적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는 점성론(漸成論,epigenesis)을 주장하고 있는데,발달이란 먼저 발
달된 부분을 바탕으로 그 이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것은

19)박재연,“종교성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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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의 발달에 연속성과 변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그는
또한 전 생애의 발달은 개인 내적 성숙과 사회문화적 세계와의 상호작
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20)
에릭슨은 인간은 일생동안 여러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게 되는
데,그 위기의 결과로 인해 성격이 발달한다고 보았다.다시 말해서 에
릭슨의 이론은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인이 개인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이론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인간의 행동
과 기능의 기초로 자아를 자율적 구조로 강조하였다.둘째,자아가 형성
되는 심리역사적 환경을 중요하게 여겨 자아발달이 사회제도와 변화하
는 가치체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셋째,에릭슨은
삶의 심리사회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능력에 관심을 기울였다.
모든 개인은 위기에 처하여 개인은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얻고 자신
과 세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하게 된다고 보았다.21)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거치는 것을 에릭슨은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다.이것은 누구나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각 단계마
다 위기를 맞게 되며,이 시기에 긍정적이며 적응적인 방향과 부정적이
고 부적응적인 방향 가운데 어느 한 가지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 단계론에 의하면,개인의 적응능력,자아파악,
그리고 사회적 기능 등은 각각 다른 단계를 거쳐 전 생애를 통해 발달
되며,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체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역할 및 심리적 자극도 달라진다.22)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의 8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유아기 (신뢰 대 불신)로 생후 1년 동안의 유아기에는 자신

20)김애순,전게서,p.39.
점성론은 발생학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미래의 발달을 위한 내적 계획은 생의 시초부터 존재한
다는 것이다,

21)이인정·최혜경,전게서,pp.177-178.
22)서병숙,「노인연구」,(서울 :교문사,1996),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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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사람과의 신뢰감이 발달한다.즉 출생 후 1년 동안 유아는 생
을 신뢰할지 혹은 불신할지를 결정짓는 위기를 겪는다.양육하는 사람
의 태도가 유아의 물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신뢰감이 생기
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외부세계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이
시기의 불신은 공포이며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자
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일관되게 충족되는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다.그러나 에릭슨은 완전한 신뢰감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왜냐하면 사람이 살다보면 때로는 불신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지나친 신뢰는 유아를 너무 순진하고 어수룩하게 만든다.
따라서 건강한 자아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불신감도 경험해야 한다.
건강한 발달을 위해 중요한 것은 신뢰와 불신 사이의 적당한 비율인데,
물론 불신감보다는 신뢰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2단계는 초기 아동기 (자율 대 수치․의심)로 초기 아동기는 1세 반
에서 3세까지 지속되며 자율감이 발달하는 시기로 자기 신뢰와 자기 의
심 간의 투쟁이 나타난다.이 시기 아동은 외부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하
는데 이러한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실험하고 실수를 하며 한계
를 파악한다.이 단계의 아동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보려는 경향이 강
하고 자기충족을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배
워야 하며 이 단계의 위기를 극복하면 의지력이 생기고 부모가 의존감
을 갖게 하면 아동의 자율감이 저해된다.
3단계는 유희기 (주도성 대 죄의식)로 이 시기는 4-5세에 해당되며
이 시기의 아동은 외부세계에서는 활동적으로 되고 새로운 과제와 기술
을 배우고,생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한다.기본적인 과제는 유능
감과 솔선감을 획득하는 것이다.이 시기에 아동은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목표를 세워 달성하려는 주도적 행동에 처벌당하거나 무시당
하게 되면 자신이 솔선하여 행동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감정으로 목적의식이나 용기가 없어지고
타인의 선택을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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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는 학령기 (근면성 대 열등)이며 6세부터 11세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은 체계적 교육을 받게 되는데 아동은 세상을 더 잘 이해하
고,적절한 성역할 정체성을 형성하며,학교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
을 습득한다.사회의 생산적 성원이 되기 위한 근면성이 주위환경이 양
호하면 근면성이 발달하고,공부와 기술 혹은 동료들 사이에서의 자기
위치에 절망한다면 직업세계와 동료에 대한 동일시가 방해 받는다.기
본과제는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근면성 획득으로 그것이 획
득되지 않으면 열등감이 발생한다.근면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사회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5단계는 청소년기 (정체 대 혼미)로 12세부터 20세까지로 아동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성인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가 해당된다.성인기로 이
행하는 시기로 생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역할
을 강화하려고 시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는 새로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다.급격한 신체적 성장이나 거대한 사회질서가 가하는
요구는 스트레스와 정체감의 혼란을 야기하며 주요갈등은 자기정체성을
명료화하는 것이다.
자신이 과거의 경험을 통합하고 미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라는 관점에서 일종의 유예기간을 갖는 것이 유용하다.23)다시 말해서
자신의 과거경험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실
험하며 직업목표를 형성하고 이성간의 갈등을 해결하며,권위에 대한
반응식을 정립하고,궁극적으로 자신의 기본 철학․이념 또는 종교관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외적 책임이나 의무수행
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청소년 집단이 성인의 역할과 책임
을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은 허락되며,이 시기를 심리사회적 유예기간
이라 일컫는다.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은 사회적 직업적 역할탐색의 기회
가 된다.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역할혼미가 발생한다.

23)배제현,전게서,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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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는 성인 초기 (친밀 대 고립)로 20-24세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자아정체감이 확립된 후에야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한데 이는 성적,사
회적 친밀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개인적 정체감과 더불어 사
랑,친교,안정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발달한다.이 시기 발달과제는 친
밀한 관계 형성으로 친밀감 획득에 실패하면 소외와 고립이 발생한다.
7단계는 성인기 (생산 대 침체)로서 25-65세에 해당되며 이 시기에는
자기와 현재 가족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을 갖게 된다.
다음 세대를 기르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이
러한 생산성이 결여되면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게 된다.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실제 성취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시기로 생산성을 이루지 못하면 정체감의 혼
란을 겪게 된다.
8단계는 노년기 (통합 대 절망)로서 65세 이후에 해당하며 죽음에 직
면하여 과거의 생을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낄 때 자아통합이
발생한다.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감,절망감,죄책감,분노,자
기부정이 발생하고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며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노년기에는 신체 노화와 직업에서의 은퇴,자녀의 출가,친한
친구나 배우자 등의 위기감을 경험하게 된다.이 시기의 성공적인 발달
과업은 신체적․․․사회적 퇴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지혜가 생기고 실패한 결과는 인생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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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불불불교교교적적적 자자자아아아정정정체체체성성성

111)))불불불교교교의의의 세세세계계계관관관

(1)연기론적 세계관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특히 불교는 인간
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종교이다.불교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사유 그
리고 깨달음을 통해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파악하려 한다.
불교의 세계관은 나와 인간과 사회와 자연 우주 일체를 서로 연관된
하나의 관계 속에 포괄하여 그 존재 의미를 인정하고 가치를 구현하고
자 한다.불교의 세계관은 철학적 이론체계로서 연기론과 중도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붓다는 인생의 고(苦)의 해결을 위해 출가했고,깨달음을 얻은 후에
45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고(苦)에서의 해방이었다.붓다는 먼
저 연기법(緣起法)의 원리에 의해서 ‘고에서의 해탈’인 열반을 증득하였
고 불교의 모든 교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의 해결,열반의 성취이다.
연기설의 의도는 고와 그 원인 그리고 고의 소멸과 소멸의 방법이 무
엇인가라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즉,연기법
은 불교의 모든 교리들의 사상적,이론적 근거가 되고 붓다의 모든 가
르침은 그 설명이나 형태가 어떠하든 모두 연기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
경전에서는 연기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은 없으며,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도 멸한다.24)

24)『잡아함경』 제15권 (大正藏2),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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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의 원리에 의하면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다거나 또는 혼자
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서로는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
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이것을 다
르게 말하면 존재를 성립시키는 원인이나 조건이 없어질 때 존재 또한
변하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상대적이고 상
호의존적이다.그것은 공간적으로도,시간적으로도 서로 관계를 가짐으
로써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세상에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영원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있을 수 없다.25)
연기설은 苦와 그 원인 그리고 苦의 소멸(消滅)과 소멸의 방법이 무
엇인가라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苦의 자각
을 통한 苦의 극복을 설한 붓다의 가르침인 사성제는 현상과 본질을 파
악하는 연기적 인식으로 현실의 인간문제와 결부시켜 조직적으로 체계
화시킨 최초의 교리이다.또한 사성제는 불교의 모든 교리를 총망라하
고 있다.
사성제는 고제,집제,멸제,도제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
다.인간의 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의 본질을 설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고의 소멸상태를 밝혀서 고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다.고성제
에는 생(生)․노(老)․병(病)․사(死)의 4고(四苦)와 원증회고(怨憎會苦),
애별리고(愛別離苦),구불득고(求不得苦),오온성고(五蘊盛苦)를 더한 8
고(八苦)가 있다.삶이 그대로 괴로움이라는 것이다.나고,늙고,병들고,
죽는 일이 괴로움이요,싫어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해야 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물과 헤어지는 괴로움,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존재 자체의 괴로움,이른바 ‘사고(四苦)팔고(八苦)’다.
불교의 현실 인식인 고관(苦觀)즉,삶을 괴로움이나 고통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관찰이라고 해야 할 것이
다.의사가 병을 치료하듯이 먼저 병의 진단으로 원인을 알아내고 적당

25)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불교와 인간」,(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2006),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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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료법으로 다시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관은
인간의 조건 혹은 고통에 대한 자각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을 통해
서 고를 극복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적인 가르침인 집성제는 고의 발생 원인을 세
계가 연기의 법칙에 의해 존재함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고,모든 존재가 연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주불변(常住不變)한다는
고정관념에 집착해서 현실적으로 고(苦)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고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인 멸성제에 의하면 고의 원인은 조건에 의해 발생
하는 것으로 그 조건을 제거해야만 소멸될 수 있는데,연기의 법칙을
모르는 무지를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도성제는
실천수행을 통해 고를 멸하는 것이다.세간의 집(集)을 여실하게 바로
보면 세간이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고,세간의 멸(滅)을 여실하게 바
로 보면 세간이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다.여래는 그 두 끝을 떠나
중도(中道)에서 설(說)한다고 하여 유(有)․무(無),단(斷)․상(常),고
(苦)․락(樂)의 양 극단을 벗어난 중도의 실천을 통해 苦를 멸할 수 있
다고 가르치는 교설이다.
불교의 연기법과 사성제는 존재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르침
으로 이러한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한 고를 성찰할 수 있
는 계기를 준다.연기법은 불교의 모든 교리들의 사상적․이론적 근거
가 되고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을 근거로 응용된 것이다.모든
존재와 세계,그것은 연기적(緣起的)이기 때문에 무아(無我)이고 무상
(無常)이고 공(空)인 것이다.
무아(無我)사상의 이론적인 면이란 일체 모든 것에는 고정성이 없다
는 것이다.이 고정성이 없는 것을 무자성(無自性)이라고도 한다.본래
자성(自性)이란 자신의 독립적인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원시불교가 고정․독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교의 기본적인
이론이 되고 있다.26)

26)상게서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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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온(蘊)은 모인 것이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실체가 없다는 것
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오온설은,인간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
들을 살펴보면 실체가 없으며,실체가 없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존재 또
한 실체가 없으므로 ‘무아’라고 설하는 가르침이다.그렇지만,오온설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실체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오온을 설한 이유는 무아임
을 설해서 아집을 타파하는 데 있으며,이 무아(無我)는 무상(無常)이나
공(空)과도 통하여서 현상계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해서
생멸변화(生滅變化)하므로 실체적인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보
여주려 한 것이다.이와 같이 아(我)란 실체가 없어서 집착할 바가 없으
므로 무아임을 깨달아 알게 되면 자타(自他)가 둘이 아닌 일체라는 상
호공존의 원리를 체득하게 된다.
또한 모든 존재는 상주불변 (常住不變)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과정에 있는 것으로 독립된 자아를 가진 개별적인 실체는 없으므로
관계성․상의성․인과의 법칙인 연기의 이치에 따라 현상계에 존재하게
된다.
대승에서의 ‘공(空)’이나,중국 선종에서의 ‘무(無)’도 실지로는 초기불
교의 무아의 경지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이러한 실천적 무아는 개
아(個我)를 부정하고 아집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이다.
불교의 실천과 이상은 무아행(無我行)을 통해서 열반을 획득하는 것
에 있기 때문에 무아사상은 강조된다.무아행은 생사윤회를 초월한 열
반의 철저한 실천이며,불교의 깨달음은 무아행의 완성 그 자체이다.
공사상은 불교의 연기설을 재해석한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으로 반야경
에 기초를 둔 사상으로 중관학파 용수에 의해 체계화되었다.연기․무
자성․공의 논리는 용수가 해석한 연기와 공성의 관계로 연기적 존재라
는 것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다.모든 존재는 그 실
체가 없는 무자성의 존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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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특수한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아이며,모든 존재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인연의 화합에 의하여 나
타났다 흩어짐에 의하여 사라지니 무상이다.즉 사물은 여러 가지 요소
의 인연으로 있게 되었으니 그들 여러 요소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으므
로 그 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인이 사라지면 그것은 반드시 소멸한
다.이러한 무아사상을 발전시킨 것이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논사인 용
수의 중론(中論)이다.
중론에서 용수는 모든 존재의 연기에 의한 공성을 팔불중도(八不中
道)의 게송으로 설했다.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영원한 것도 없고 단절됨도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27)

인과의 주체(主體)와 객체(客體)사이에는 본래부터 결정된 어떤 본성
이나 자성이 없기 때문에 『중론』에서는 팔불중도를 이야기하면서 생
과 사라는 대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불생불멸(不生不滅)이란 것은 공
(空)그대로요,연기의 법 그대로를 나타낸 말이다.불생불멸 그대로의
표현이 생이며 죽음이다.
생과 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정인 동시에 긍정이 되는 것이다.따
라서 생과 사가 모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
야 한다.28)
대승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은 경험적인 것을 떠난 형이상학에 대해서
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진여실상을 그대로 체득하는 것이 곧 공
성(空性)이며,제법의 참모습은 언어와 인식의 대상과 주관을 떠난 불생
불멸의 세계라는 것이다.공설(空說)은 존재의 실체성에 대한 고착과 집

27)「중론」제1권 (大正藏30),p.1.
28)정태혁,“불교에서의 생사관과 죽음의 극복”,용인양로원준공 학술세미나,1993,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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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벗어나게 하는 데 있고 공사상은 어떤 진리 어떤 실재의 관념도
버릴 것을 가르친다.공의 사상은 불이(不二)의 중도사상이다.분별된
이원론적 사유에 치우친 견해라고 본다.여래와 모든 사람의 본성을 둘
로 보지 않고 열반과 윤회의 본체도 본래 없는 것으로 본다.대승불교
에서는 이원론적 사유를 넘어서서 생사 밖에서 열반을 구하지 않는다.
생과 멸,성(聖)과 속(俗),생사와 열반,번뇌와 보리,동일성과 차별성,
그리고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열반은 윤회를 떠나서 실현되
는 것이 아니라 생사윤회의 세계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29)

(2)苦의 원인으로서의 윤회

광대한 우주 가운데 무수한 생명이 무한한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생성
과 소멸,삶과 죽음을 영구히 반복하고 있다.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며,
생명의 윤회이다.
윤회전생사상은 붓다 이전 인도사회에서 이미 발생하여 업설(業說)과
결합되어 발전하여 왔다.한 개체의 영혼이 비록 그 몸의 형태는 바뀌
지만 끊임없는 윤회의 과정을 계속한다는 관념은 인도인들에게는 인간
의 사후 운명에 대한 해답을 주며 인간 조건의 불평등과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 등 거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처럼 여겨져 왔
던 것도 사실이다.불교는 윤회전생의 관념을 신(神)관념과 연관시키지
않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사회윤리적 주체성
에 입각하여 의의를 부여했다.
붓다의 가르침에
“나의 생(生)은 이미 다하고,범행(梵行)은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스스로 후생 몸을 받지 않을 줄을 아느니라.”30)라는 표현은 윤회를 전
제로 이를 벗어남을 밝힌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29)김용표,「불교와 종교철학」,(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2002),p.125.
30)『잡아함경』 제1권 (大正藏2),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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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연기설이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가르침
이라면,사성제설은 이 윤회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설한
것이다.연기설이 윤회의 원리라면,사성제설은 그 원리와 함께 하는 실
천론이다.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인(因)과 연(緣)의 반연작용에 의
한 것이다.인연을 논하는 연기법은 인간의 삶에서 생기는 고통의 원인
을 분석하는 데 적용된다.불교에 있어서의 고의 자각은 고의 극복을
위한 출발점이고 고의 발생과정을 분석한 연기법이 바로 12연기이다.
12연기설은 결국 우리의 현실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무명에 의해
나타나는 극복 가능한 것임을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31)
12연기설은 우리에게 인생의 생로병사를 진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에
서 연기한 것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불교는 모든 현실고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무명(無明)에서 발견하고
있다.이런 무명이 있게 되면 이것을 연하여 행(行)이 있게 되고,행을
연하여 식(識)이 있게 되고,식을 연하여 명색(名色)이 있게 되고,명색
에서 비롯되는 6처(六處)가 있고,6처에서 비롯되는 촉(觸)이 있게 되고,
촉을 연하여 수(受)가 있게 되고,수를 연하여 애(愛)가 있게 되고,애를
연하여 취(取)가 있게 되고,취를 연하여 유(有)가 있게 되고,유를 연하
여 생(生)이 있게 되고,생을 연하여 노사(老死)의 고뇌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 무명이 근원이 되어 모든 번뇌를 일으키고,이에 따라 업
(業)을 일으키며,그 결과 고(苦)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12연기는 시작
도 끝도 없이 전후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윤회의 존재를 형성하는 순환
과정을 나타낸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위,행동 및 사고하는 등
의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업(業)이라고 하는데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으로 나눈다.몸으로 짓는 업,입으로 짓는 업,마음으로 짓는
업의 삼업 중에서 마음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기 때문에 의업(意業)을
가장 중시한다.

31)박경준,“원시불교의 사회·경제사상”,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3,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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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서 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고의가 없는 행위
에는 그 업보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행위의 동기와 의도적 측면을 강
조한다.과거의 선악이 어떠한 인연을 만난 것이 현재의 업이고 이것은
다시 미래의 선악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선업과 악업에
업을 짓는 스스로의 행위,의도에 의해 그 결과를 받는 것이다.
윤회의 과정에 대한 이해는 불교의 삼계설(三界說)과 육도설(六道說)
그리고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삼계는 욕계
(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로 욕계는 생물의 본능적 욕망이 강
하게 작용하는 세계이고 색계는 육체의 세계,즉 육체를 갖고 생존하는
세계를 의미하며,무색계는 육체가 아닌 순수한 정신적 생존의 세계이
다.육도는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三惡道)와 수라,인간,천상의 삼
계(三界)를 말한다.
행위의 과보는 일차적으로 존재의 범주를 결정한다.우리가 살고 있
는 세계는 욕계 중의 하나인 인간계이다.인간은 자신의 업,행위에 따
라서 태어나고 어떤 범주의 인간이 되느냐는 자신이 ‘어떻게 행위를 해
왔느냐’‘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또한 인간계에
서의 인간도 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존재조건에 처하게 되는 것
이다.한 생이 다한 후,업은 의식과 갈애를 만나 다음 생으로 이어진
다.탐(貪)․진(嗔)․치(痴)라는 근본번뇌로 비롯되는 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중생은 윤회를 계속한다.32)
불교에서 중생은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고 우리의 몸
과 마음,즉 생존 자체를 오직 고통이라고 파악하고 모든 윤회와 고의
근본 원인이 무명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경전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졌고
『잡아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어떤 것을 무명이라 하는가?과거를 알지 못하고,미래를 알지 못하
며,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하고,내(內)를 알지 못하고,외(外)를 알지

32)안옥선,“초기불교에서 본 무아의 윤회”,불교평론,제6집,2004,pp.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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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내외(內外)를 알지 못하고,업(業)을 알지 못하고,보(報)를
알지 못하고,업보(業報)를 알지 못하고,불(佛)을 알지 못하고,법
(法)을 알지 못하며,승(僧)을 알지 못하고,고(苦)를 알지 못하고,집
(集)을 알지 못하며,멸(滅)을 알지 못하고,도(道)를 알지 못하며,인
(因)을 알지 못하고,인을 일으키는 법을 알지 못하며,착하고 착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죄가 있고 없음과 익히고 익히지 않음과,혹은
열(劣)하고 혹은 승(勝)과 더럽고 깨끗함과 분별과 연기를 모두 알지
못하며,여섯 감각을 참되이 깨달아 알지 못하며 이러저러한 것을 알
지 못하고,보지도 못하며,참된 지혜가 없이 어리석고 컴컴하며,밝
음이 없고 크게 어두우면 이것을 무명이라 하느니라.33)

부처님의 교설에 의하면 인간의 괴로움은 생사의 윤회 때문이고 생사
의 윤회는 또한 진리에 대한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모든 현상이 무상
함을 참답게 알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집착,아집과 탐욕으로 윤회를
하게 된다.이러한 탐욕이 윤회의 근본임을 『원각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마땅히 알라.윤회는 갈애가 근본이 된다는 것을,온갖 탐욕으로 말
미암아 갈애의 성질이 부추겨져 나타나게 되고,이로 말미암아 생사
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다.탐욕은 갈애로 말미암아 생겨나고,목
숨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니,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
때문인 것이다.따라서 탐욕을 사랑하는 것은 씨(因)요,목숨을 사랑
하는 것은 열매(果)이다.탐욕의 경계에 대하여 중생들은 마음에 든
다느니 거슬린다느니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그리하여 만일 경계가
갈애하는 마음을 거슬리면 증오와 질투,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을 함으로써 다시 지옥이나 아귀에 태어나게 된다.그러므로 중
생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과 갈애를 끊어 없
애야 한다.34)

따라서 인간은 무명을 타파하고 진리를 여실히 바라봄으로써 괴로움,

33)『잡아함경』 제12권 (大正藏2),p.85.
34)『원각경 』 (大正藏 42상).



- 30 -

즉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자력적(自力的)수행으로 아집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고와
행동을 제거할 때 자신의 본래의 성품과 모습인 본성,불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어떤 중생이라도 구제해 주는 절대
적 평등자비에 의지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가질 때 윤회의 고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신앙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자력적 수행방법으로 붓다는 사회적 윤리에 해당하는 십선업(十善業)
의 실천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을 들었다.팔정
도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한 여덟 가지의 올바른 실천윤리를 말
한다.이 팔정도의 실천을 통하여 고통을 멸한 상태,즉 해탈열반이 실
현된다.

222)))연연연기기기적적적 자자자아아아(((무무무아아아)))

불교는 인간본위(人間本位)의 종교적 특성을 지니며 불교가 보는 세
계관(世界觀)은 연기적 세계관으로 모든 존재(存在)가 실체성(實體性)이
없고 세계 또한 독자적(獨自的)인 실체(實體)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불교는 나와 인간과 사회와 자연 우주일체(宇
宙一切)를 하나의 관계 속에 포함하여 세계를 이해하며 그 존재 의미를
인정하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기독교는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 굳게 믿는다.창조신의 존재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통해 완벽한 구
원을 이룰 수 있다고 보며 인간의 자유의지나 노력은 절대적이고 초월
적인 신 앞에서 왜소하다고 본다.
서구 철학사상의 자아인식에 대한 강조는 결국 이원론적인 주객(主
客)의 분리로 개아(個我)에 대한 아집이 강조된다.불교의 자아인식은
개아(個我)에 대한 철저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연기적 자아로서의
자아의 확장과 아집이 사라진 곳에서 인간은 겸허해질 수 있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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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이러한 겸허한 자세로부터 긍정적 자아정체성은 확립될 것이다.
불교의 연기적 자아는 연기적 세계관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즉
나와 인간과 사회와 자연,우주,일체를 하나의 관계 속에 포괄하여 서
로가 상호 공존하는 데서 그 존재의미를 인정하고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인간 본래의 모습이다.즉 나와 너,나와 우주는 상호 의존하여 존
재하는 통일된 하나라고 보고 우주의 존재는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개인
만의 존립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 현상세계의 모든 것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초기불교에 있어서의 연기적 자아

불교는 삶에 있어서 생로병사의 근본문제를 비롯하여 근심,걱정,불
안,초조 등 수많은 인생고를 벗어나 어떻게 참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밝
히려고 한다.
불교는 한마디로 정의해서 ‘고(苦)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가르침이고
붓다는 “나는 단지 苦와 苦로부터의 해방만을 가르친다.”라고 했다.35)
불교의 모든 이론과 방법은 고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연기법은 불교의 모든 교리들의 사상적․이론적 근거가 되고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을 근거로 응용된 것이다.붓다가 깨달은 진리는
연기법이며 “만약 연기(緣起)를 보면 법(法)을 보고 법(法)을 보면 곧
연기(緣起)를 본다.”36)라고 하셨다.
모든 존재와 세계,그것은 연기적(緣起的)이기 때문에 무아(無我)이고
무상(無常)이고 공(空)인 것이다.그 무엇이 연기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
다는 것은 그것에 항상(恒常)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35)윤호진,「무아·윤회문제의 연구」,(서울 :민족사,1996),p.11.
36)『중아함경』 제7권 (大正藏1),p.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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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다.37)즉,우리의 자아가 그 자체로 독립적 실체를 가질 수 없
다는 이론적 근거는 연기사상이다.모두가 상호의존 상호연관의 관계에
서 생기고 존재할 뿐 독립된 실체로서의 나는 따로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된다.우리의 자아란 이처럼 실체가 없기에 우리가 집착에서 자유로워
져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과 자아중심주의가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인 것
이다.‘나’는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고를 일으키는 욕망들의 근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여 붓다는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고정된 것이 아
닌,변화하여 무상한 것들이 임시로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그리고 집착
하는 욕망임을 여실히 보았다.
그리고 붓다는 스스로 무아(無我)를 찾았던 것이다.이 무아이론은 그
어떤 종교들과도 출발점을 달리하는 이론이다.무아이론은 나의 절대적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나를 찾기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되어
야 한다.38)붓다가 무아를 설한 이유는 일상적인 나(ego,self)를 영구불
변한 실체로 보고 떠받들어서 집착,증오,교만,이기주의 등 모든 문제
의 근원이라고 믿었고 나라는 생각,나를 떠받들려고 하는 집착 또는
갈애가 결국 괴로움으로 이끄는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했던 것이다.
불교의 인간이해의 관점은 오온(五蘊)으로 인간이 구성되었다고 보는
통합적 입장이다.서양철학이나 종교에서 인간을 물(物)․심(心)․영
(靈)․육(肉)․신(神)․인간(人間)의 이원론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데 비해 오온설(五蘊說)은 인간을 명(名)과 색(色)의
유기적 결합체로 보는 것이다.명(名)은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색(色)
은 육체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명(名)은 수(受),상(想),행
(行),식(識)의 네 요소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간은 하나의 육체적인 요
소와 네 가지의 정신적인 요소로 된 다섯 가지 요소 오온(五蘊)으로 이
루어져 있다.인간의 존재는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

37)백옥수,“무아의 연구”,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1998,p.66.
38)김수문,“불교의 자아관 연구”,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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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가지 요소들이 유한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集合
體)에 불과한 것이다.오온설(五蘊說)에 의하면 수(受)․상(想)․행(
行)․식(識)과 같은 정신작용은 영혼과 같은 존재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감각기관과 그에 대응하는 대상과의 만남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육근(六根)과 그것에 대응하는 여
섯 가지 대상인 육경(六境)이 합칠 때 여섯 가지 식(識)이 생기게 되는
존재인 것이다.육근(六根)과 육경(六境)으로 된 십이처(十二處)에 의해
심식작용(心識作用)의 주체인 육식(六識)을 포함한 것이 십이계(十八界)
이다.이렇게 불교에서의 오온이란 인간존재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잡아함경』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수레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치 여러 가지 재목을 한 곳에 모아 세상에서 수레라고 일컫는
것처럼,모든 쌓음(蘊)의 인연이 모인 것을,거짓으로 중생이라 부르
니라.”39)

우리가 아(我)로 생각하는 것은 五蘊의 집합체에 불과한 가아(假我)이
다.그리고 이러한 오온 역시 가변적인 무상한 존재이다.인간존재를 구
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을 살펴보면 실체가 없으며,실체가 없는 요소들
로 이루어진 존재 또한 실체가 없으므로 ‘無我’라고 하여,있는 그대로
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실체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오온을 설한 이유는 무아임을 설해서
아집을 타파하는 데 있다.
원시경전상에 집착을 여의기 위한 목적에서 오온(五蘊)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설했다.

五蘊(인간존재)에 대해서 그것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으며,가시와
같고 죽음과 같으며 무상(無常)하고 괴로우며,공(空)이요,‘我’가 아

39)『잡아함경』 제45권 (大正藏2),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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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내 것(我所)’이 아니라고 관찰하라.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게 된다.40)

상호의존적인 오온이 하나의 육체적․정신적 기관으로서 서로 결합하
여 함께 움직인다면 나라는 관념이 얻어진다.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관
념이나 정신적 행위에 불과하다.생각을 없앤다면 생각의 주체는 어디
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나,즉 존재란 이 오온의 화합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명칭에 불과하다.즉,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오온의 조합으로서 허상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오온의 허상을 붓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몸뚱이(色)는 모여 있는 물거품 같고,느낌(受)은 떠 있는 거품 같
으며,생각(想)은 마치 아지랑이와 같고 지어감(行)은 마치 파초와 같
으며,의식(識)은 허깨비의 법과 같아라.”41)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오온을 부정하는 것
이 아니라,그러한 오온의 복합체인 자아를 고정화시키려는 잘못된 관
념을 부정하는 것이다.이러한 복합체를 생성하게 하는 연(緣)을 강조하
는 것이 불교의 일관된 교설이다.한 대상을(色)받아들여(受)내면화하
고(想)의지적 작용(行)이 부가되어 분별하여 알게 되는(識)인식의 과
정은 오온간의 연기적 관계성을 통해 이루어지며,그러한 이해는 고
정․독존의 형이상학적 존재를 인정치 않는 것으로서 그 어떤 것도 ‘나’
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며 무상하고 괴로운 법이라는 것이다.
무엇으로 인간은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일까?
생(生)․노(老)․병(病)․사(死)의 사고(四苦)와 원증회고(怨憎會苦),애
별리고(愛別離苦),구불득고(求不得苦),오온성고(五蘊盛苦)를 더한 팔고

40)『잡아함경』제5권 (大正藏2),p.31.
41)『증일아함경』제27권 (大正藏2),p.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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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苦)가 있다.삶이 그대로 괴로움이라는 것이다.나고,늙고,병들고,
죽는 일이 괴로움이요,싫어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해야 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물과 헤어지는 괴로움,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존재 자체의 괴로움.이른바 ‘사고(四苦)팔고(八苦)’다.

세상에 세 가지의 법이 있어,기뻐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바이니
무엇이 그 셋인가.소위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이다.세상에 만약 이러
한 세 가지 법이 없다면 여래가 이 세상에 나와 바른 깨달음을 이룰
일도 없느니라.42)

오온은 그 각각이 무상(無常)하며 고(苦)이고 거기에는 변화하지 않는
아(我)라고 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그것은 자기반성이고 자기관
찰이다.괴로움이란 오온을 아(我)라고 집착하는 것이며,집착에 의해서
생겨나는 갈애가 원인이다.오온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가아(假我)는 무
명(無名),애(愛)등의 번뇌를 인(因)으로 하여 업(業)을 짓게 된다.그
리고 이러한 업(業)이 과(果)를 부르기 때문에 그 다음 생의 새로운 몸
을 받게 된다.오온의 화합에 불과한 현상적 자아의 상태를 있는 그대
로 파악해서 고로부터 떠난 존재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해탈이며,
진실한 자기인 진아(眞我)라고 할 수 있다.무아의 가르침은 무상한 생
멸법(生滅法)인 오온에 집착하여 오온의 어느 하나를 항상적(恒常的)인
나로 여겨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인간존재의 실정임을 알려주고
있다.오온을 나로 간주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고통에서 벗
어나는 길이다.그것은 번뇌를 일으키는 갈애를 소멸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붓다의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고를 멸
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시작된다.
무아설이 ‘고정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식적인 차원에
서 인정할 수 있는 자기인 가아(假我)라든지 인식주관,인격 혹은 이성
등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

42)『잡아함경』제28권 (大正藏2),pp.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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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중생들은 자기를 정지된 것으로 보고 고정된 자아를 상
정하고 거기에 집착한다.이러한 자아의 집착은 중생들의 마음을 욕망
에 묶어놓고 그런 욕망의 충족에만 몰두하게 되므로 중생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단순히 자기들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분별,
평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다는 것이다.
붓다는 이 집착과 갈애를 없애는 실천수행법인 팔정도를 제시했다.
팔정도는 정견(올바른 견해),정사유(올바른 사유),정어(올바른 말),정
업(올바른 행동),정명(올바른 생활),정정진(올바른 노력),정념(올바른
기억),정정(올바른 명상)을 말한다.
제법무아의 교의는 옛날부터 불교의 근본원리로 간주되어 왔다.최초
로 법을 설하신 이래 붓다는 끊임없이 아집의 해소를 실증하고 체험해
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사실 이 자아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의 올
바른 깨달음,즉 무아(無我)의 철저한 인식과 실천이야말로 불교 본래의
바른 원리,바른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43)
연기적 자아,무아는 일체가 상호의존(相互依存)하여 존재하므로 일체
가 하나라는 우주적 자아로의 확장으로 자타불이(自他不二)사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자타불이는 남이 슬퍼할 때는 나도 슬프게 되
고,남이 괴로울 때면 나도 괴롭게 느끼는 것이다.이와 같이,같이 슬
퍼하고 같이 괴로움을 나누는 공감에 살고 있는 자타 평등관계의 자타
불이 사상은 필연적으로 자비의 무아행(無我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
는 것이다.붓다가 강조한 것은 실존하는 존재의 윤리적․실천적 삶에
의한 무아행이다.
참된 자비는 나와 남이 에고(ego)를 초월하여 나는 어디까지나 나이
면서 남과 통하고 남은 남이면서 나와 같이 되는 경우,즉 자타불이로
맺어질 때 비로소 참된 자비가 작용하게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특정한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일체의

43)박경준·이영근 역,「불교사회경제학」,(서울 :불교시대사,1992),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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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조건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
당히 관념적이고 내면적인 정신 상태이며 이타(利他)는 이러한 정신의
구체화된 행동 내지 실천이 된다.44)
자타불이의 세계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애가 자아
에게 얽매이는 데 그 이유가 있다.자아는 아무리 억제하고 통제하여도
자아일 뿐이다.그러므로 자기애를 응시하여 자기라는 존재를 근원까지
추구하고 반성할 때만 비로소 새로운 나와 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다.
자기를 탐구하는 것은 사회의 선을 기뻐하고 악을 싫어하는 안목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행(實踐行)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이러한 실천적 무아는 개아(個我)를 부정하고 아집을 떨쳐버리기 위
한 것이다.불교의 실천과 이상은 무아행(無我行)이기 때문에 무아사상
은 강조된다.무아행은 생사윤회를 초월한 열반의 철저한 실천이며 불
교의 깨달음은 무아행의 완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제행무상과 일체
개고는 간접적으로 종교실천과 관련되고 있는 데 비해,제법무아는 직
접적으로 종교신앙의 실천면을 설했던 것이다.
위에서 이 세계와 세계 속의 모든 존재는 연기적이며,연기적이기에
무아이며 공이라는 것을 주로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대승불교의 연기관에 입각한 자아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대승불교에 있어서의 연기적 자아

① 뢰야연기(賴耶緣起)적 자아
초기불교에서 부파불교에 이르기까지는 아공법유(我空法有)45)를 주장
한다.중관불교에서는 법마저도 공하다고 주장한다.그리고 유식불교에

44)이재창,「현대사회와 불교」 ,(서울 :한길사,1991),p.152.
45)연기된 모든 존재는 自性이 없어서 無我이나 그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法은 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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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서는 오직 식(識)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식에 팔식(八識)이 있으며,제8식을 아뢰야식이라 한다.이 아뢰야
식에 의해 일체 존재가 야기된다는 것이 뢰야연기이다.
유식불교에서는 초기불교의 육식(六識)에 제7식인 말나식과 제8식인
아뢰야식을 더 설정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설명한다.말나식은 대상을
그릇되게 인식하여 근본적인 번뇌를 일으키는 심식이다.말나식은 항상
아치(我癡),아만(我慢),아견(我見),아애(我愛)의 네 가지 번뇌를 야기
한다.아뢰야식은 장식으로 번역되며,모든 행위로 조성되는 업력을 보
존하고 있다는 뜻이,말나식에 의해 집착되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째서 제8아뢰야식이 일체 존재를 생기한다는 뢰야연기설이
주창된 것일까?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연기의 진리를
깨달으셨다고 한다.십이연기를 관찰하여 생사고를 소멸하고 열반의 경
지에 드신 것이다.십이연기설은 혹(惑)․․․업(業)․․․고(苦)의 세 가지로
축약되니 무명혹(無明惑)에 의해서 갖가지 업을 짓고 고통을 겪게 된다
는 것이다.그리고 업은 반드시 과보를 발생시키는데,과보의 발생에는
순현보(順現報)․․․순생보(順生報)․․․순후보(順後報)의 세 가지46)가 있다고
주장된다.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업의 소장처이다.
유식불교 이전의 六識 가운데는 업종자의 소장처로 간주될 수 있는
識이 없었으니,업종자를 함장하는 마음으로서 아뢰야식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이 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종자가 제법을 생기하니 이를 종자가
현행(現行)을 생한다고 한다.이 현행은 다시 종자에 영향을 미치니 이
를 현행이 종자를 훈습한다고 한다.그리고 종자는 다시 종자를 만들기
도 한다.그리하여 제법은 오직 아뢰야식에 의한 것이니 이를 뢰야연기
라고 하는 것이다.이러한 유식의 뢰야연기설에 의하면 ‘내가 있으므로
삼라만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이 아뢰야식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라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유위존재를 발생시키는 물들고 허망한

46)업을 지은 후 과보가 나타나는 기간에 의해서 분류된다.금생에 지은 업의 과보를 금생에 받
는 것이 순현보,금생에 지은 업의 결과가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것은 순생보,금생에 지은 업
보가 몇 생 뒤에 나타나는 것을 순후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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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인 것이다.그래서 십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이를 청정한 지혜로
바꾸도록 하니 이를 전식성지(轉識成智)라 한다.즉 전오식은 성소작지
(成所作智)로 바꾸고,제6의식은 묘관찰지(妙觀察智),제7말나식은 평
등성지(平等性智),제8아뢰야식은 대원경지(大圓鏡智)로 변환시킨다.망
식의 경계를 초월하고 지혜경계를 증득케 하는 것이다.47)계속해서 대
승불교 연기설의 하나인 여래장연기와 자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② 여래장연기(如來藏緣起)적 자아
여래장연기설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청정한 진여가 인연에 따
라 모든 존재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위의 뢰야연기설에서 보인 것처
럼 만약 일체 존재가 나의 아뢰야식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면 나의 경험
세계 밖에 있는 존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그리하여 보편적인 유심체(唯心體)를 설하게 되니 이것이 여래장
이라는 마음이다.
여래장이란 여래가 우리 중생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우리 중
생의 번뇌심 속에 청정한 여래의 성품이 들어 있다는 의미이다.비록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중생심 속에 있으나 번뇌망상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중생심을 망(妄)의 입장에서 말하면 아뢰야식이고,진(眞)의
입장에 의하면 여래장으로 명명되니 우리 마음은 진망화합식(眞妄和合
識)이라는 것이다.
여래장연기를 설하는 대표적인 논서로 알려진 �대승기신론(大乘起信
論)�에 의하면 우리 중생심은 진과 망,즉 진여심과 생멸심의 두 가지
면이 있으니,진여가 연을 따라 생멸의 현상계를 발생시킨다고 한다.그
최초의 근본되는 연은 무명이다.무명이 연이 되어 일체번뇌를 야기시
켜 생사윤회하는 현상계가 벌어지는 것이다.따라서 무명만 걷히면 본
래 청정한 진여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그러나 한편 진여가 곧 현상계

47)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선과 자아」,(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2005),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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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따로 진여를 여읜 현상계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48)
이러한 여래장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법계연기이다.

③ 법계연기(法界緣起)적 자아
법계연기설은 �화엄경 �에 설시되고 있으며 화엄철학에서 강조하는 연
기설이다.무명은 원래 없으며 우리 존재는 본래 부처님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다.단지 우리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화엄에서는 일체가 원융한 존재세계를 법계라 하는데 이를 사(事)와 이
(理)로 설명하고 있다.먼저 사법계(事法界)이니 사는 사물 사건 현상계
등 차별적인 것을 말하며 계(界)는 분(分)의 뜻이다.분한이 있어 모두
다른 존재세계를 사법계라 한다.다음은 이법계이니,이는 체성․․․이
법․․․원리 등 공통적인 것을 말하며,계는 성(性)을 의미한다.그래서 평
등성만 말할 때 이법계라 하며,공․․․진여․․․여여 등도 이법계에 해당된
다.화엄에서는 이와 사가 걸림 없기 때문에 차별적인 사와 사도 무애
함을 말하고 있으니 이를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라 한다.즉 이것
은 모든 존재는 부처와 성품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일체 존재가 모두 부
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 존재라는 것이다.따라서 우리 존재세계는 바
로 부처의 화현인 것이다.화엄에서는 또 일체 모든 존재를 삼종세간으
로 말하기도 한다.생사윤회하는 존재인 중생세간(衆生世間)과 깨달은
존재인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무대인 기세간
(器世間)이다.그런데 이 삼세간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르지 아니하니 주
변환경은 우리들의 업에 의하여 바뀌며 중생과 부처는 본래 다르지 않
은 존재이다.우리는 부처처럼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부처로 살 생
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살기 힘든 사회를 만들
고 있는 것이다.만약 본래 우리의 모습인 부처로 살 마음만 낸다면 나
와 남 모두 행복한 존재가 되고 밝고 맑은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원을 일으키는 발심 또한 그리 어려

48)상게서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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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이 아니다.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49)
계속해서 신앙적 자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33)))신신신앙앙앙적적적 자자자아아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에게 불가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한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세계가 전개되는 것인가의 사후세계에
대한 의문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즉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는 사후에 대하여 아무런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는 노인에게 있어서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고 내세라는 이상향을
제시하여 현실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희석시켜 주고 있다.
불교적 시각에서 죽음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은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해지고 있다.

무엇을 죽는 괴로움이라 하느냐 하면,다섯 가지 모양이 있으니,첫
째는 사랑하는 재물과 이별하는 것이요,둘째는 사랑하는 벗과 이별
하는 것이요,셋째는 사랑하는 권속과 이별하는 것이요,넷째는 사랑
하는 자신의 몸과 이별하는 것이요,다섯째는 목숨을 마칠 때에 극히
중한 근심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50)

불교에서 죽음의 문제는 근본문제 가운데 하나이다.부처님의 출가하
신 동기는 생로병사의 해탈 추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며,불교의 궁극적
인 목표인 열반도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붓다는 죽음을 인간이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
기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의 존재가 아니라,죽음문제에 대해 인간으
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냉철히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고

49)상게서 p.56.
50)「유가사지론」(大正藏30),p.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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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었던 것이다.
키사고타미라는 여인은 외아들을 잃고서 붓다에게 찾아와 죽은 아들
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길 간청했는데,붓다는 그녀에게 사람
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라고 주문했고,그
녀는 그대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게 되었다
고 한다.51)
붓다는 최후의 가르침에서 모든 존재는 다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어
서 붓다조차도 이 무상함을 피할 수 없다고 했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생
사에서 벗어날 것을 부탁했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무상하다.내 지금
비록 금강(金剛)의 몸이지만 이 또한 무상하여 변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생사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것이다.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
해야 한다.속히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라.이것이 곧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다.52)

불교에서는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와 같은 철학적 성찰에 의해서 죽음
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길이 있고,다른 한편으로는 정토신앙에 의해
서 내세관을 확립하여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인간 내부에 갖추어
져 있는 최고의 가치를 긍정하고 자력으로서 이를 지향해가는 인간상
과,인간의 현실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타력에 의한 구제를 희망하는
인간상이 그것이다.
타력에 의한 구제를 희망하는 인간상은 인간의 현실상황에 대한 인식
이 깊은 만큼 자기에 대한 반성을 철저히 한다.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비관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인간의 죄업이나 중생으로서의 어리석음을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본다.그러한 인간존재의 현실을 파악
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붓다라는 절대 타력에 의한 구제를 기대

51)정승석,「죽음이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창,1990),p.79.
52)『대반열반경』(大正藏1),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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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이다.53)
불교에서의 불성 혹은 번뇌망상을 여읜 본래심의 무량한 자비심에 의
해 구제된다는 신앙심은 결국 철저히 현실의 한계를 반성하는 진실한
자아에 대한 발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탐욕과 번뇌로 물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이렇듯 못난 중생도 차별없이 구제해 주
시는 절대적 평등의 자비에 감사하게 된다.이러한 겸허의 자세에서 비
롯되는 인간의 신심은 인간의 죄업이나 비관적인 현실 자체를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붓다라는 타력에
의한 구제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주체적인 책임으
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주성이 전제되는 것이다.
정토신앙에 의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현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믿음이다.아미타불이 상주
설법하는 서방 극락국토야말로 윤회와 죽음에서 벗어난 세계다.중생들
은 끝없이 화택(火宅)의 삼계를 맴돈다.부처님의 자비교설에 의해서 비
로소 중생들은 윤회를 벗어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곳으로 가는
방법까지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중생들 모두가 화택의 윤회고를 해탈하고자 그 세계에로의 태어남(왕
생)을 기원한다.54)
정토신앙을 통한 내세관 확립이라는 것은 정토신앙에 입각하여 죽음
즉 내생을 예측하고 현생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다.아미타불의 서방정토는 극락,청정한 불국토를 의미하
며 아마타불을 염불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정토신앙의 요체이
다.왕생은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본질인 중생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동체대비의 지혜와 자비가,아미
타불의 본원을 통해서 중생에게 회향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53)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불교와 인간」,(동국대학교출판부,2006),pp.217-218.
54)김영태,“삼국시대 미타신앙의 수용과 그 전개”,한국정토사상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

1985,p.12.



- 44 -

ⅢⅢⅢ...노노노년년년기기기 문문문제제제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개개개선선선

산업화의 과정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
하기 위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대책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사
회복지이다.사회복지는 어떤 문제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사
회적이며 조직적인 노력으로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한
다.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에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인간사회가 보다 유익하고 발전된 정신적․물
질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추구하면서,나아가 인류사회
전체의 행복과 평화 그리고 공존과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기본적으
로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복지의 실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다양
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다.현대과학의 발전과 자본주의 발
달로 인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도 현격한 발전을 가져왔다.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수명연장으로 인한 인
구의 노령화와 노인문제는 문제의 해결이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내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
었다.우리나라도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와 노인문제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노인복지는 노인의 소득보장,의료,보건,
여가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물질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선
등의 정책적․제도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사회
복지와 사회보장이 잘된 서구사회에서도 노인의 우울증과 자살은 늘고 있
다.이것은 물질적인 서비스와 혜택(惠澤)에 중점을 두는 물질적 복지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를 알아보고 노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정신적 실존의 문제에 직면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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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점으로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111...노노노년년년기기기 문문문제제제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인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
는 원인 및 양상을 살펴보면,55)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 부양문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족분화의 촉진,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들이 가치관의 혼란과 역할의 갈등,심리사회적 소외감을 일으켜
빈곤․질병․고독․무위라는 노인의 사고(四苦)를 가져오게 되었다.

111)))노노노년년년기기기 문문문제제제의의의 배배배경경경

(1)고령화사회

21세기 인류사회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수명(人間壽命)의 연장
에 따른 고령화사회이다.의료기술(醫療技術)의 발전,인간을 위한 환경
의 개선,소득의 증가,삶의 질(質)향상 등으로 인하여 평균수명(平均
壽命)은 늘어나고 있음은 세계적 추세이다.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
하고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구분했다.우리사회의 고령화
의 추세는 선진 산업사회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56)

55)장인협·최성재,「노인복지학」,(서울 :서울대출판부,1994),pp.22-27.
56)통계청,"2005고령자통계",pp.1-3.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
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이르면 14.3%가 넘어 고령사회에 이르고,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8%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는 115년,미국 72년,스웨덴 85년,일본은 24년이 걸린데 비해
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19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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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가족화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도시화,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전
통적 가족제도는 붕괴하였고 가치관의 변화로 경로효친사상은 약화되었
으며 개인중시경향이 증가하고 있다.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사회적으로
나 가족 내에서 더 이상 인생의 경륜이나 지혜를 갖춘 권위자가 아니
다.부부중심의 핵가족은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 가장 적
합한 가족형태로서 노인의 가부장적 지위는 핵가족으로 이행되면서 전
락되었다.핵가족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노인들은 실망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그러나 현대의 가족은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를
돌보지 않는다.57)경노효친사상 같은 전통적 가치관은 젊은이들의 현
대적 가치관과 다르며 젊은이들의 개인적 이익과 관심사에 묻혀 버리
고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은 그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3)지식정보화사회

산업사회 이후의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노인을 어떤 면에서 소외
계층으로 전락시켰다.지식정보화사회는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인 면
에서 제 능력이나 적응성에 있어서 퇴화된 노인들의 적응능력을 악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지식정보화사회는 여러 면에서 순발력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시대이므로 노인들은 이러한 속도의 요구에 따라가
기에는 취약하다.지식과 정보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계층 사이의 경
쟁이 치열해지고 격차가 과거보다 더욱 벌어져서 사회적 기능수행에 장
애를 일으키는 노인들은 상대적 열세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57)이호선,「노인상담」,(서울 :학지사,2004),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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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차이

현대사회는 젊음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존중
받지 못한다.물질주의와 상업주의 시대에서 가치관이 다른 젊은이들은
효(孝)나 충(忠)을 강조하던 노인세대들이 이룩한 경험이나 삶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그밖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의
존성의 증가나 무능력에 대해 가족구성원들이나 사회의 젊은이들이 표시
하는 부정적 태도는 노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온 인생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여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가 낮다고 느끼도록 만든다.

222)))노노노년년년기기기의의의 문문문제제제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란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불만족스러
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빈곤,질병,고독,역할상실 등이 이에 해당
된다.노인들에게는 건강상의 문제,경제적인 문제,심리사회적인 문제
들이 직․간접으로 작용되어 노인생활에 불안을 형성하고 있다.
노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각기 독립변수로서 노인의 생활상에
적용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주고 있어
서 노인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58)

(1)고독과 소외

노년기는 신체적 상실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소외감을 느끼
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게 되므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배우자
와 친구의 죽음 등에 의한 정서적 고독문제도 있으며 사회적 은퇴와 함
께 찾아오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 대인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이어지
고 이것이 심해지면 신체적 질병과 사회적 부적응 같은 현상을 초래하

58)서병진,전게서,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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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또한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과 사
회로부터의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또한 노인의 의식수준은 젊
은이에 뒤지며 교육수준이 다른 세대 간의 차이를 가져와 갈등과 고립
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며,이로 인해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세대 간
고립과 소외를 느낀다.

(2)질병과 죽음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의 약화로 인한 각종 질병의 위협에 직면한다.생
리적 노화과정에 있고 퇴화과정이 재생과정을 능가하는 이 시기에 노인
이 자연스러운 소멸과정을 겪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질병에 대한 저항
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되며 회복의 기회가 거의
없다.질병은 아니더라도 감각이 둔화되고 지각능력의 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노인은 곧 죽을 사람이다.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현저하게 줄
어든 사람이며 죽음이 노년의 현상만은 아니지만 죽음의 필연성을 인지적
차원에서가 아닌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다.죽음에 대한 두려
움,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에게 심각한 문제이다.죽음은 인간으
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사람은 누구나 늙어서 죽게 된다는 사실
을 알지만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실감하는 것은 노년기에 이르러서일 것
이다.노년기에는 배우자,친구,동료 등 주변사람들의 죽음을 보며 노인
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죽음의 불안과 함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
을 갖게 한다.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죽음
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허무
적인 생각으로 노후생활의 정신적 의미를 찾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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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빈곤과 경제

현대 산업사회에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과학적 생산기술의 발
달로 인해 직업일선에서 명예퇴직,조기퇴직,해고 등의 방법으로 물러
나고 다른 곳에서도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연히 그것은 경제
적으로 빈곤을 초래한다.이것은 소득의 단절을 가져오고 금전적인 문
제로 인한 불안을 야기하며 노인은 사회에서나 가족에서 경시된다.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년은퇴는 사회적 역할과 수입의 상실만을 의미하
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킨다.

(4)역할상실

역할상실은 한 개인이 노년기에 사회적․개인적 역할의 변화나 은퇴
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현대 산업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에 취업 및 직업에서 경쟁이 생겨나고 신체적․정신적 기
능이 약화된 노인이 경쟁에서 뒤지므로 생산현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로 인해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또한 직업적 역할상실
은 다른 사회적 역할과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도 상실되어 심각한 문제
를 안게 된다.정년퇴직으로 인한 사회에서의 역할상실과 또한 핵가족
화의 보편화로 노인들은 전통적 지위와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냉대와 소외를 받는다.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역할상실,
자식의 독립에 따른 가족에서의 역할상실 등도 노인의 역할상실에 포함
된다.
노인들은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거나 또한 지난 삶에 대한 깊은 회한에 빠지거나 쉽게 죄책감에 빠
진다.자신의 기여보다는 잘못한 것,실패한 것을 기억하면서 슬프고 고
통스런 감정에 빠진다.이러한 경우 노인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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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자살을 하기도 한다.59)

222...노노노년년년기기기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개개개선선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에 직면하
게 된다.인간은 자신이 처하게 되는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조건에 순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환경을 자신의 삶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궁극적으로 인간
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삶
의 주요 목적을 둔다.60)
빈곤,질병,고통 등의 사회문제는 항상 존재해왔고 인간은 생존을 위
해서 이러한 문제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현대 산업사회의 사회문제는 산업화의 과정과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어 나타났고 각종 사회문제는 전통사회에 비해 심
각하고 중대한 양상을 띠었다.산업사회의 사회문제는 개인과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고 국가가 개입하여 제도,법,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오늘날의 노인문제는
직․간접적으로 현대화라는 사회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산업화된 사
회의 고도화된 성장과 의료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인간수명을 연장시켰
으며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령기가 연장된 것을 의미한다.노인
복지에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삶의 질 향상은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의 거시적 차원에서부터 개인 스스
로의 안녕감에 따르는 심리적 만족감의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59)이호선,전게서,p.188.
60)김상균 외,「사회복지개론」,(경기 :나남출판,2006),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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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노노노년년년기기기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개개개선선선의의의 의의의미미미

고형화사회의 서구 및 선진국 노인복지에서는 이미 성공적 노화와 얼
마나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에서 이제 단순히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얼마나 행복
하고 인간답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
각되고 광범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즉,과거에는 신체적(身體的)
으로 건강한 노년과 수명연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 식생활 및
의료기술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심리적(心理的),사회적(社
會的)으로 건강한 노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것은 노인이 직면하
는 심리사회적 문제가 노인의 행복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삶의 질 개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학자에
따라서 용어도 삶의 질(quality of life),안녕(well being),행복
(happiness),생활수준(standardoflife),만족(satisfaction)등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대체로 1960년대 후반 양적 성장을 위
주로 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국가
간에서는 경제적 지표인 1인당 국민소득으로 또 한 국가에서도 소득수
준이 개인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생활수준의 양적 성장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활수준
의 변화와 질적 수준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따른 국민 욕구의 증가 및 다양화는 질적
으로 향상된 삶,이른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즉 삶의
수준에 대한 물질적 또는 경제적 측면의 평가를 넘어서서 정신적 측면
의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처럼 삶의 질은 현실의 객관적 측면뿐
아니라 생활에 대한 주관적 지각․평가를 포함하며 단순한 물질적 풍요
보다는 양질의 삶을 강조하기 위하여 삶의 질이란 개념이 사용되었다.



- 52 -

삶의 질(만족도)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1961년 뉴가튼
(Neugarten),하비거스트(Havighurst),그리고 토빈(Tobin)이 생활만족
도 지수를 개발한 이후로 보고 있다.61)이들은 삶의 만족 개념을 개인
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갖는 만족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 전반에 느끼는 종합적인 만족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캠벨(Campbell)은 삶의 질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적,주관적 경험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브라드번(Bradburn)은 노인의 생활에 대한 심리적 복지
감을 행복감이란 개념으로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행복감이란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능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한편,메들리(Medley)는 생활만족도란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보았다.즉,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기대가 형성되며 이러한 기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
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그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노인의 삶의 만족이란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가를 보는 것
으로 개인의 행복에 관한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이다.62)
국내에서도 노년기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정서적 특성 등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63)그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노
인의 지능이나 기억,신체적 능력의 감퇴 혹은 심각한 노화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으나,최근에는 정상의 건강을 유
지하고 노년기에도 젊은 시절 못지않게 즐겁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요구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볼

61)최성재,“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논총,42집,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
원,1986,p.10.

62)양광자,“노인의 신앙생활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p.10.

63)유경·민경환,“노년기 정서경험과 적응의 특성:정서 최적화”,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22권2호,
2003,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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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22)))노노노년년년기기기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개개개선선선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요인이
있다.최근의 경향에 초점을 맞춰서 삶의 질 개선과 삶의 만족을 주관
적 안녕감과 심리적 요인,그리고 노년기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
는 종교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한다.

(1)주관적 안녕감

65세 이후가 되는 노년기는 인생주기에서의 마지막 단계로 삶의 무상
과 허무,그리고 노병사의 고통을 가장 실감하는 시기이다.노년기는 신
체적,정신적,심리사회적 기능의 퇴화,지나간 삶에 대한 회한,임박한
죽음 등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씨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역할과 참여와
기회의 상실 등으로 나타나는 노인문제는 객관적인 문제이나 이러한 문
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그것을 접하는 본인의 가치관과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수용의 태도와 영향의 강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64)
한 개인의 삶의 질 혹은 행복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하나의 측면은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면 즉,성별․연령․소득․교육․보건․여가의 면에서 삶의
질을 보는 시각이다.또 다른 주관적인 측면은 흔히 안녕감(well-being)
이라 불리는 관점이다.과거에는 학력,직업 등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요
인들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으나,최근에는 성
격,자아존중감,적응 등 개인 내의 내면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나아가 이 둘 간의 관계성을 밝히는 데 관심을 보인다.

64)윤세원,“불교적 세계관과 노년기”,석림,29집,1995,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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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너(Diener)는 행복 즉 주관적인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는 기준치를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측면 모두가 포함된 주관적 판단에 초점을 두어서
파악했다.그 연구에서 한 개인의 행복이란,자신의 인생에 만족도가 높
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밝혔
다.이와 같은 견해를 비판하면서 리프(Ryff)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사
회의 구성원으로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의 정도로 파악했다.

(2)심리적 요인

생명연장으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된 목적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신체적인 변화,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적응여부는 심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
친다.노인 대부분의 경우,생리적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
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 유지기능과 사회적인 역할 기능이 약
화되고 있다.한두 가지의 역할상실은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부분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감각적․신체적 상실,은퇴에 따른 직
업 상실,가족이나 친구의 죽음,가정의 상실,개인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의 상실 등 그 차원이 다양하며,사회적 역할상
실은 정신적으로 지위와 권위의 약화에서 자아 기반을 잃고 사회적 일
체감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노인의 자부심을 크
게 저하시키고 자신을 쓸모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쉽
다.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저하는 노인의 불안과 우울 같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게 된다.우울은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심리적 문제
로 상실을 경험하는 노인은 조절에 의한 인식이 감소되고 불안,외로움,
절망과 자살까지도 시도하게 된다.
노인들은 우울과 불안으로 이는 갈등과 더불어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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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상태에 놓이게 된다.우울의 경우는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
인 기분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침울함,무력감,무가치함
을 나타내는 기분장애를 말한다.특히 우울증이 심화되면 자살률이 매
우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심리적 특징으로의 우울증적 경향은 노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게 된
다.신체적 질병,배우자의 죽음,경제능력의 약화,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의 소외 및 고립,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증가하게 된다.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자살이다.죽음은 다른 심리적 장애의 결과로는 잘 오지
않으며 우울증이 가장 많은 자살을 초래한다.
노년기 삶의 질의 주요한 영향 요인인 신체적 건강,자존감,사회적
지지 등은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 및 우울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인이 자각한 심리적 변화는 신체적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지고 상호작용하며,그 결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결정된다.
노년기 정신건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행
동이다.65)노년기의 퇴화와 상실감은 노인들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절망
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은 노인에게 자신감을 갖
게 하며 만족스런 노년기를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다른 사람
들을 돕고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종교를 통해 기쁨을 만끽하
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노인들의 우울감을 낮추고 자신감과 생활만족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종교

인간은 본질적으로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장 및 쇠퇴와 더불어 생리적,심리적 변화가 초래하

65)이호선,전게서,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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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체성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관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
는가 하는 실존적 문제를 안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종교는 정신건강을
이루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66)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그것은 인생의 의미와 실존에 대한 의문,임박한 죽음에 대한 불
안 등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
다.종교는 인간에게 심리적 위안과 안정,우울증 감소,세상에 대한 바
른 이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과 종
교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나 종교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생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Harris와 Cole은 고독에 대한 지원체계 종교는 심리적 안정을 도와준
다는 것을 규명하였다.67)종교는 임박한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삶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발전하도록 돕는 기능,노년기에 피할 수 없는 각종 상실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기능,노년기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들을
발견,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등이 있으며,사회적인 차원의 기능
으로는 모든 연령층을 골고루 사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연계시켜주고,
노인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외감을 감
소시킨다고 하였다.죽음에 대한 불안 정도에 대해서 이들은 매우 종교
적인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장 적고,반면 비종교적인 사람은
중간 정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중간 수준의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공포를 느낀다고 했다.
Ward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는 신앙심과도 깊은 관련
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 낮은 정도
의 불안을 표현한다고 주장했다.68)
Diener는 영적 지지를 주거나 받으면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형성한

66)박재연,전게서,p.8.
67)최신덕 역,「노년사회학」,(서울 :경문사,1985),p.278.
68)서혜경,“한미노인의 죽음에 관한 연구”,한국노년학회지,제7권,1988,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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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비교집단보다도 스스로를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여 규명했다.이것은 노년기에는 영적 지지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물론 노년기에도 일반적인 정서적 지
지,사회적 지지,경제적 지지 등이 필요하지만 그런 지지들은 노년기의
근원적인 실존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통한 영
적 지지가 특히 주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Koenig도 종교활동을 하
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것을 규명하였다.종교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심리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종
교행위로부터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또한 종교를 가짐으
로써 종교단체 내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고 종교를 가지면
비교적 건전한 생활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는 “이상과 교훈,우화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실존적 의미와 삶
의 의미를 제공해 준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비록 허위의식이라고 할
지라도 노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객관적 세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심어준다는 것”69)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고 하겠다.
외국 연구들을 검토해 볼 때 종교가 노년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
다고 할 수 있다.국내의 연구들 중에는 아직 종교가 노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하다.
노인들이 종교생활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통한 심리적․사회적 위안
을 얻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종교성에 의한 자아실현의 궁극적인 목표를
갖거나 종교는 노인들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불
교 신자들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
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불교계의 관심과 노력이 더 집중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방안과 대책이 모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69)William,M.Clements,「Behavior,Lifestyle,Religion and Aging in a global
perspective」,(New York:HaworthPress.1989),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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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노노노년년년기기기의의의 불불불교교교적적적 자자자아아아정정정체체체성성성 확확확립립립

일반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지만,불교적 사상에 의한 복지개념은 내적인 심리적 갈등이나
욕망으로부터의 해탈을 목표로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무엇에도 구속됨이 없는 주체성을 지닌 자유의지
(自由意志)의 존재이며 내적(內的)으로는 괴로움에 제약된 존재로 스스
로 구원(救援)해야 할 존재로 보고 있다.70)불교는 인간의 의지를 제약
하고 있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진리에 대한 인간자신의 무지(無智)라고
규정하는 것이다.대개의 종교가 인간의 괴로움을 외부에서 주어진 것
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불교는 그 원인을 인간 스스로의 無智에서 발생
한 것이라고 본다.이런 관점에서 괴로움의 근본적인 극복 또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지(依支)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열망하고 종교나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추구이다.서구의 복지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정신
적 물질적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불교의 입장과는 다르다.
불교에서 행복에 대해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불교의 업설(業說)은 인간의 행위가 인과관
계에 따라 선인은 선과를,악인은 악과를 받으므로 행복은 타인에게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으로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설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의 복지개념은 중생의 외적인 조건을 이해하면서 내적인
심리적 갈등이나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에 중점을 두며 객관적인 요인보
다는 주관적 요인에 의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71)
불교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네 가지 고통인 생로병사(生老病死)의 한

70)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불교와 인간」,(동국대학교출판부,2006),pp.16-17.
71)김춘하,“21세기 고령화사회와 불교의 역할”,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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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있는 번뇌(煩惱)중생(衆生)으로 간주한다.따라서 노인문제(老
人問題)에 대한 불교적(佛敎的)인식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生老病
死의 문제,즉 인간의 고(苦)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고는 존재의 궁극적인 참모습이 연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어느 것도
순간순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
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사물,고정되
어 있는 관념으로 받아들인다.또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고
집착하는 데서 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불교적 가치관을 사
회문제,특히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확장하는 것은 불교적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111...서서서양양양적적적 자자자아아아정정정체체체성성성과과과 불불불교교교적적적 자자자아아아정정정체체체성성성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서구의 정신과 전통 속에는 신과 인간을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적 사
유가 모든 존재에 대한 인식에까지 이어지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인간은
다른 생명이나 자연과는 분리된 개체적 인간을 가리킨다.인간을 감
각․지각을 중심으로 하는 개아(個我)로서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
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붓다가 깨우친 진리는 중도의 앎과,연기의 성찰 그리고 무아에 대한
투철한 깨달음이었다.불교의 관점에서 본 인간은 불성(佛性)을 지닌 지
고(至高)한 존재로 가장 완전하고 훌륭한 ‘나’인 것이고 이러한 나는 독
존하는 개아(個我)가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의
문은 일반적으로 나와 분별되는 너를 상정하여 출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서구사상의 자아관은 개아(個我)를 강조하며 나,너,나의 것,너
의 것의 상대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이르기 쉽다.‘나답게’,‘나의 방식’으
로의 삶은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이러한 자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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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성(恒常性)과 독존,불변에 대한 고정된 관념은 아집과 욕망으로 이
어질 수 있으며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나와 타인에 대한
분별과 평가에 의한 만족스러움으로 궁극적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까?나답게는… 상대적인 너를 대상으로 한 자기중심적인 자아인 개아
(個我)의 강조에 치우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몸도 마음도 변화해 가는데 어느 시점의 나를 진정한 나로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홍길동이다’‘나는 한국인이다’‘나는 학생이다’‘나는 남성이다’
나라는 한 사람은 이렇듯 수도 없이 많은 나로 분할되어 존재하지만 그
러한 것을 종합하여 주체적이며,고유한 나라는 것을 주장한다.나라는
사람은 …이며… 하게 살고 있고 나의 것은… 한 것이 있노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나는 주위에서 부여된 역할과 가치에 맞추기 위해 조
작되고 상대의 평가를 염두에 둔 ‘…로서의 나’,‘…다운의 나’를 의식한
다.상대에게 보이기 위해 나를 통제함으로써 서로 일치되었다는,동일
하다는 안정감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의 내면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그것이 진실한 나인
가?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이미 나는 완전하게 갖추어진
나로 태어난 것인가?아니면 살아가면서 새로운 나로 거듭 만들어지는
것인가?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어떠한 모습
으로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자아정체성은 자기의 연속성,동일성,또는 독자성,불변성이고 또 이
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으로 대인관계,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固有性)즉 ‘자기 다
음’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통합성(自己統合性)과 일관성(一
貫性)을 견지해 나가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개별성(個別性),통합성(統合性),지속성
(持續性)을 지닌다고 하겠다.개별성은 가치나 동기,관심을 타인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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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더라도 자신은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인식을 말하
며 통합성은 자신의 욕구,태도,동기,행동양식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이며 지속성은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로 시간이 경과해도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즉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
람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붓다의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은 위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답으로 이끄는 나에 대한 근원적인 파악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연기적 자아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나는 있을 수 없으
며 나와 너를 넘어선 일체의 모든 것,즉 제법(諸法)이 상호의존,상호
의 관계성으로 존재한다고 본다.이러한 연기의 관점에서 너는 나의 또
다른 나이고 너의 괴로움은 곧 나로 인해 생겨난 괴로움인 것이다.여
기서 너의 괴로움은 즉 나의 문제이며,나로부터 비롯되는 ‘나’의 문제
이고 ‘나답게’여겨지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나’는 인간이 느끼는 수많
은 고를 일으키는 욕망들의 근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여 붓다는 나라
는 것은 실체가 없는,고정된 것이 아닌,변화하여 무상한 것들이 임시
로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그리고 집착하는 욕망임을 여실히 보았다.그
리고 붓다는 스스로 무아(無我)를 찾았고 그 어떤 종교들과도 출발점을
달리하는 것이 무아이론임을 깨닫는다.
연기적 자아,무아는 일체가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므로 일체가 하나
라는 우주적 자아로의 확장으로 자타불이(自他不二)사상으로 이어진다
고 할 수 있다.결국 이러한 자타불이 사상은 필연적으로 자비실천의
무아행(無我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와 남 모두 연기된 존재라서 자성이 없어 공함을 철저히 깨닫는다
면 나를 위한 것이 남을 위한 것이고,남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된다.
붓다가 강조한 것은 실존하는 존재의 윤리적․실천적 삶에 의한 무아
행이다.번뇌망상으로 인해 가려진 내 본래의 모습인 불성을 자각하고
나와 남의 구별 없이 산다는 마음과 知慧行을 드러낼 때 나와 남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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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다.
즉,인간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나가 가장 완전한 나의 존
재인 붓다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붓다이면
서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해서 번뇌로 괴로워하지만 깨닫기만 하면 붓
다로 살 수가 있다고 한다.이것은,인간에게 놀라울 정도의 성장과 진
화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아무리 사는 보람,자기성장,자기실
현을 말해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궁극은 아니다.또는 이것이야말로
본래의 건강,건전한 인간성의 실현인 것이다.72)

222...불불불교교교적적적 자자자아아아정정정체체체성성성의의의 확확확립립립과과과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향향향상상상

불교는 깨침을 근본으로 하고 인간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인간 본위
의 종교이다.또한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도 한다.인간의 마음을 주시
하며 인간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며,인간 마음속에 새로운 인생을 탐
색하며 그것을 찾아낸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었다.그러므로 그것은 모
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으며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년기는 인생의 무상을 강
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老․病․死의 고통을 가장 실감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또한 노년기는 일생동안 외부로 쏟았던 에너지를 내부로
돌려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아성찰의 시기이며 종교성이 두드
러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전반적인 기능의 퇴화,과거에 대
한 회한,임박한 죽음 등의 고통과 불안에 직면하여 심리적,정신적으로
동요되어 부정적으로 되기 쉽다.그것은 심리적인 우울과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고 한다.삶의 무상,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등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노년기에 연기적 자아에 대

72)일진 역,「불교의 임상심리학」,(서울 :불광출판부,1993),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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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과 신앙에 의한 내세관 확립은 노인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
다.
나,나의 재산,명예,권력 …그밖에 그렇게 집착했던 나의 것들….
나의 몸,마음,그리고 내가 사는 세계와 우주까지도 인연생기(因緣生
起)에 의하여 끊임없이 병들고 늙어가며 또 변하여 달라지다가 인연이
다하여 흩어지면 자취도 모양도 없어지는 본래 空한 것이며 실체가 없
는 것이어서 현상계의 모든 것이 無我임을 자각할 때 아견과 아집,아
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73)
대승불교에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상은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며 세간
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경지에서 나와 남의 분별을 떠나 평등한 수행을
하며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정진하면서 개인의 성불만이 아니라
공존하는 다른 중생의 성불을 아울러 도모하거나 우선시하는 이타적 자
세를 지니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수행자이며,즉 6바라밀을 실천하는 사
람이라고 한다.
6바라밀은 기존의 실천법에 대해 자비 실천으로 연결되는 이타적 정
신을 깔고 있는 대승불교의 실천법으로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
반야이다.보시는 물질적,정신적으로도 남에게 베풀면서 대가를 기대하
지 않고 베푸는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며,지계는 개인적 사회적 도덕과
규범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로 준수하고,인욕은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감당하여 참는 것이다.정진은 진실에 이르는 바른 방도를 끊임
없이 실천하는 것이다.선정은 정신을 통일하여 안정하는 것이다.즉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번뇌들인 무명을 제
거하여 지혜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반야바라밀은 지혜의 완성으로
모든 것이 연기의 이치라는 것,고(苦)라는 것을 자각하여 무분별과 무
집착을 의미한다.반야에 의해 진여에 도달하여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게 된다.
여기에 의지하여 마음의 번뇌를 닦는 수행의 실천이 진정한 지혜행

73)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선과 자아」 동국대학교출판부,2005,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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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慧行)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의 청정한 불성을 지닌 연기적 자아를 깨달을 때,자신의 외적
욕구충족만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욕망과 아집을 내려놓고 불
이(不二)사상을 체득함으로써 자비심으로 타인의 즐거움을 곧 나의 즐
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붓다가 최후의 가르침에서 모든 존재는 다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어
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생사에서 벗어날 것을 설시했듯이 노년기의 철저
한 자기반성과 자기관찰을 통한 수행정진은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3...불불불교교교적적적 자자자아아아정정정체체체성성성 확확확립립립 방방방안안안

소위 정신적(精神的)인 복지(福祉)는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며
그것은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부처님은 일찍이 존재에 대한 이해와 사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인간에게 苦에서 자유로워지는 法을 가르치셨다.이른바 불교의 정신복
지사상은 인간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며 고통과 갈등,내면의 문제해결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게 위해서는 자아정체성을 통한
불교적 정신복지를 계발해야 한다.74)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 해도 가장 근본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불교의 역할은 심적(心的)고(苦)의 해결로 정신복지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사회복지(佛敎社會福祉)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의 하나는 “불교
적(佛敎的)인간관계(人間關係)의 상호성(相互性)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74)서병진,“아쇼카왕의 복지사상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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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상관(無常觀)과 무아관(無我觀)을 바로 인식하는 것”75)이라고 본
다.즉 인간이 무상하고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자각하여 모든 불안과
곤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인간존재(人間存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
여로 인한 것임을 성찰하는 것이다.
노년기야말로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삶이 무상하다는 것을 몸소 느
끼는 때이므로 무상의 세계관은 노인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따라서 “무상의 세계관을 체내화시켜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회의 창출이 대단히 중요한 일”76)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년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대비가 필요하다.노년기의 긍정적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노년기
의 근원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노
년기 불교적 자아정체성의 확립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각급 불교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종교지도자 및 호스피스

를 대상으로 이론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평생교육이 일반화되
고 있는 여건에서 이들을 통한 불교교리와 함께 자아정체성 확립에 관
한 노인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은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불교적 인격교육으
로 이어져야 한다.그것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갖는 깨달음의 교육,인간을 본래의 불성적 존재,즉 완전한 존재로 파
악하는 인격완성의 교육,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궁극적 구원자로 자각
하는 이성적 주체정신의 계발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77)
두 번째,사찰의 불교교양대학 내지 노인대학 등에서 불자 및 일반노
인들을 대상으로 수준별로 윤회설과 무아설 등을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럼으로써 인생의 근본고(根本苦)
를 실감하는 노년기에 무상과 무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75)임송산,「불교복지」,(서울 :법수출판사,1983),pp.139-140.
76)윤세원,전게서,p.145.
77)김용표,“불교적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종교교육학연구,제2권,1996,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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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노력하는 신앙심을 갖게 한다.또한 노인들만의 수행공간을 마련
하여 절,염불,독경,참선 등 건강상태와 근기에 맞는 마음수행을 실시
하며 노인만을 위한 출가체험학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세 번째,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이나 노인병원 등에서
염불원이나 정토원을 마련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불교적 자아정체성과
내세관을 확립,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 오히려 왕생정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앙심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고,임종에 대한 케
어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임종 노인에게 인간의 실존성에 관한 이해
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교의 간병관은 근원적인 고통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이것은 인간의 실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불교의 간병은 불교적 윤리와 가르침을 토대로 고통 받는
중생을 적극적 자비로 구제한다는 종교적 실천이 전제되어 있고,임종
노인에게는 인간의 실존성을 회복하는 마지막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 67 -

ⅤⅤⅤ...결결결 어어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와 얼마나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현대 과
학의 발전과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도 현격한 발전을 가져왔다.그러나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지만,다양한 욕구충족에 대한 물질적
서비스와 惠澤에 중점을 두는 물질적 복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노년기는 노인 개인으로 볼 때 노화로 인한 전반적 기능의 퇴화와 과
거에 대한 회한,임박한 죽음 등의 고통과 불안에 직면하는 시기이고
사회적으로는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현실적으로 부
적응과 고립 상태에 놓여 심리적,정신적으로 동요되어 자아의 기반을
잃기 쉬운 때라고 할 수 있다.노인의 문제는 심리적인 우울과 자아존
중감의 저하로 심한 경우에 자살로 이어지기 쉽다고 한다.따라서 노인
복지 분야에서 노년기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하게 요청
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는 인생의 주기에서 마지막 단계로 삶의 무상과 허무,老․
病․死의 고통을 가장 실감하는 시기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부정적 자아관을 갖기 쉽다.일반적으로 서구사상의 자
아 개념은 나,너의 主客의 분리로 個我를 강조하나 불교에서는 연기론
에 입각한 중도사상으로 양 대립을 떠난 相互依存과 공존의 연기적 자
아(無我)를 강조하고 있다.붓다는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체의 존재에 대한 실상의 설명과 아집,탐욕에서 벗어나는 法을 설하
셨고 모든 고통의 원인을 나,나의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 파악했
다.불교의 연기적 자아관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나는 있을 수
없으며 나와 너를 넘어선 일체의 모든 것,즉 제법이 상호의존,상호의
관계성으로 존재한다고 본다.이러한 연기의 관점에서 주객의 대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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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사라지게 된다.연기적 자아를 깨달을 때 일체의 다른 개체와
평등하게 하나가 되어 있으며,동시에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하나
의 개체로서의 자기가 명확하게 보이고 연기적 자아(無我)에 대한 자각
은 우주적 자아에까지 확장되며 나,너의 구별을 떠난 자타불이의 자비
실천 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특히 노년기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사후세계에 대한 내세관 정립과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적 자아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불교적 관점에서의 복지개념은 인간욕망의 외적인 충족만이 아니라
내적인 심리적 갈등이나 욕망으로부터의 해탈을 목표로 한다.이러한
점은 일반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복지와 사회보장이 잘된 선진국에서도
노인의 우울증과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노인문제에 대한 정신복지
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본다.삶의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 노년기의
삶의 질 개선에 종교는 노인에게 심리적 위안과 안정,우울증 감소,세
상에 대한 바른 이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볼 때 불교의 노인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
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불교사회복지의 실천은 고령화사회의 노인복
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질적 복지 이상으로
정신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그럼으로써 노년기의 궁극적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교의 정신적 복지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와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불교의 보편적 사상으로 노년기의 근
원적 삶의 질 개선에 접근해보려고 했다.행복의 관점은 사람마다 각자
의 지식수준이나 생활문화습관,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물질복지의 한계
는 정신복지의 구축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그러므로 본 연구
는 현장에서의 실천방법보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
의 응용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세계 종교의 하나인 불교사상에서 보이는 인간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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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을 통한 복지개념 내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적 이론
을 고찰하여 분석연구를 통한 실천적 사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재삼 확인하였지만,본 연구자의 미흡한 불교학이론과 사회학이론의
한계를 느끼며 향후 응용불교학 측면에서 계속적인 분석과 연구과제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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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kyoung-hee
MajorinSocialWelfare

TheGraduateSchoolofBuddhism
DonggukUniversity

Everybodyisinthepursuitofhappiness,butnobodycanbefree
from thelifecycleofbirth,aging,illnessanddeath.Buddhism views
thiscycleasthefundamentalhumanagony.Individualskeenlyfeel
theemptinessoflifeandthesufferingofaging,illnessanddeathin
thefinalstageofthelifecyclecalledsenescence.
Thatperiodischaracterizedbythedegenerationofphysical,mental
and psychologicalfunctions,and people are confronted with the
fundamentaland substantialmattersoflifesuch asdeath in that
period.Accordingly,establishingapositive"Selfidentity"freefrom
attachmentisessentialinthatperiodoftime.
Religioncanplayalargeroleinpeople'smentalwelfare,asreligion
stimulatesindividualstolookattherootofhumanmatters.Buddha's
teaching has taught us how to emancipate ourselves from the
sufferingoflifethroughtheunderstandingofbeing,meditationand
enlightenment.Mentalwelfareinbuddhism seekstoimprovehuman
qualities,whichwouldcontributetoeliminatingsufferingand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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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inner problems,boosting the quality oflife and leading
towardsenlightenment.
Buddhistsocialwelfarehasmadeasplendidgrowthintermsof
practice since the 1990s,but there is stillan appeal for an
improvementtoelderlywelfareintoday'sagingsociety.whilstwe
havedonewellintermsofmaterialwelfare,weshouldplacemore
emphasisonthesideofmentalwelfare.
MythesisreviewsliteratureincludingBuddhistSutta,domesticand
internationalliteratureandotheranalyticalpaperstoexplorehow to
helpelderlypeoplebuildBuddhistSelf-identitytobolstertheirquality
oflife.Buddha'sdharmawillbethebestmethodofimprovingthe
elderly'squalitiesoflifethroughtheunderstandingofinterdependence
andno-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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